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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3大革命小組 役割提高 促求

<發表要旨>

o우리 革.命除飯의 통일단결을 위한 사상적 기초는 金日成

이 創始하고 金正日이 끊임없이 發展 풍부화 시켜 나가

는 革命恩想) 主禮恩想임 準

o金正日의 u革命隊飯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기 文獸에는 黨과 革命隊飯

를 강화하고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3大革命 小

組運動을 힘있게 고 나가는데서 거대한 意義를 가지는

강령적 指針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출

o金正日의 賢明한 領導밑에 革命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

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文獄에서 제시된 思想 理論

方針들을 계속 철저히 貰徹해 나가야 할 것임를

(勞動新聞, 89. 3.10)

<評 價>

o 金正日은 자기의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l973년

부터 3大革命 :)\組를 結成? 旣存 政務院 지도체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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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직접관리해 오고 있음출

o3大革命小組는 각급기관? 기업소등에 파견되어 조직관

리 및 생산에서 恩想性5 黨性등을 최대한 발휘토록 지도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기관T 기업소 업무전반에 대

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屋上屋의 2重管理禮系를 이루고

있어 조직내의 기존 管理要員과의 마찰로 많은 부작용을

빛고 있는 실정임 출

o금번 3大革命小組의 役割 綠高를 다시 促求하고 있는

것은 政務院의 지도 .감독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一面과 함께 昨年末 다시 시

작된 2oo日戰鬪 督勵 및 7.l平壤祝典 준비를 다그치는데

그 의도가 있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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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北韓의 對南攻勢 焦點과 樣相

북한은 지난 2월 22일자 중앙방송을 통해 r제i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려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열의가

높아 가는 가운데? 얼마전에 제l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

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의 r全大協J에 편

지를 보내서 그들을 축전에 초청했는데 r全大協J은 이 제

의에 즉시 호응해서 참가의사를 밝힌 회답편지를 조선학생

위원회에 전달해줄 것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요청했다. 이

회답편지를 받은 남조선 적십자사는 아직도 그 회담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있다. ...중략... 괴뢰도당은 제

놈들이 조작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축전참가준비를 해야하

는 것 처럼 主張하고 있는데t 이는 당치않은 수작인 것이

다J. 고 주장했다 출

이보다 앞서 2월 25일자 노동신문은 r남조선의 이런저런

자들이 r全大協J의 평양축전 참가문.제에 중뿔나게 끼어들

어 쥐고 흔들려. 하고 있다. 남의 잔치에 감놓아라 배놓아

라 한다는 속담 그대로 주제넘은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J고 했는가 하면5 2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5 이른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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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명의로 한국의 언론출판탄압관

련 공개질문장이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r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대화가 日程에 오르고 있는 최근l 남조선에서는 이

에 역행하는 심상치 않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j고 주장하

고 나섰다 출

88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것은 차치하고서라

도? 우리측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 행사주관기

관이나 단체가 북한의 청소년대표단을 초청했다고 했을 경

우, 북한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점이라던가5 남북

대화가 여러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9 북한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북한주민들이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과연 개

방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및때5 북한의 이같은 대남공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풀이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출

이와같은 북한의 대남공세는 지난해 하반기중에 재미교

포 언른인들을 연이어 초청한 사실을 비롯하여 금년초에

對南FM放送을 開設한 사실? 그리고 지난 구정(舊正)때

전례없이 북한 주민들이 명절을 쇠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 해주고

있한,

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北韓産物을 들여오고 있는 사실

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 어선을 공해상에서 납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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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면) 휴전선에서의 총격도발 및 우리함선의 그들

해침입 주장 역시 그러한 점에서 그 예외가 아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 聲

그것은 우리가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데서

북한이 보인 반응이라던가 지난 l월 l4일자 북한의 政務院

기관지 민주조선이 r일본이 서울당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남한과의 협정을 폐기해야 한디J고

주장한 사실로 볼때9 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9 최근 북한

의 대남공세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零

그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南北韓 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두차례의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드러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의 金日咸은 올해(T89) 신년사에서 r우리는 조국통일

을 위해 좋게 발전하고 있는 현정세의 국면을 적극 추동하

여 올해는 반드시 나라의 평화통일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J고 강조했

다.

여기서 그가 r좋.게 발전하고 있근 현정세의 국면J이란

그의.신난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내의 고조된

국민들의 統一論議와 더불어 특히 일부계층의 극단적인 통

일주장을 말하는 것임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7 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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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r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적인 투쟁조직

을 결성하고 공화국 북반부 형제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

하면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 디J 고하면서 r이

것은 남조선에7의 統一運動이 새로운 발전계급에 들어섰

으며 남조선정세에서 중대한 변화J라고 단정하고 있다출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주장을 제의로) r린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집체적 운

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5 단순한 統一論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연방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J고 강조했다. 말하자면9 金

日成은 7.7특별성명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변화와

이와함께 국민들간에 고조되고 있는 統一論議5 특히 일부

극단적인. 통일논의세력들을 그들의 대남전략에 있어 한 ;n.

리 내치는 그같은 범주의 정세적 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

을 드러내주고 있다출

따라서 金日成이 신년사를 통해 들고나온 고려연방안이

나 남북정치협상회의는 이와같은 토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 한국민들의 이른바 r대중적 통일운동J이란 주장은 바

로 극한적 통일논의와 그 세력을 反政府的인 것으로 간주

하고 그와같은 여론의 확산 내지는 가속화로 우리의 사회

촌란증대 선동을 위한 평화공세의 일환임을 말해주고 있

- l o -



다.

對南FM방송의 개시5 재미교포 언론인들의 평양초청
(

그리고 음력설 명절의 전례없는 선전등은 한국민들의 북한

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놓으므로써 한국내의 일부

극단적인 통일논의를 더욱 증폭시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대하여 혼란을 최대화 하려는

데 그 저의를 두고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효다출

이와같은 사실은 金日成이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하는데

있어? 한국을 정부 또는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

본인식아래 고려연방안이나 남북정치협상회의가 종래 ; l

들이 되풀이해오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r노태

우J대통령을 국가수반이 아닌 일개政a의 총재자격으로 여

타 人士들과 함께 초청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도 종래의 3자회담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

나고 있다출

정주 현대그룹회장을 평양에 초청한 사실도5 그들은
.

r고향방문J으로만 보도하다가 평양을 떠났다고 전하면서 (2

월 l일) 평방) 비로서 금강산공동개발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했다 출

정주 현대그룹회장을 초청한 경위나 금강산공동개발

에 합의한 그들의 기관은 물른 그 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 l l .



타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5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 우

리정부의 협력과 교류제의는 외면한체 북한으로서 금강산

개발과 같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없는 문제를 정주

현대그룹회장을 초청하여 협의한 사실들로 볼때T 이것

역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전략의 일환임을 쉽게 부

정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출

한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한편? 공동개발

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국민여론을 전제로) r l

책임을 한국정부의 고의적인 기피 내지는 전쟁준비 때문인

것으로 돌려 국민감정을 반정부 .불만으로 를아가려는 저의

를 부정할 수가 없다출

이와함께 한국의 JL方外諒나 대북한개방정책으로의 전.

환을 손상시켜 사회개방을 적극화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

을 모면하는 찰편?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한정책에 호응해

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들의 대남전략노선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회담장에 나오기는 하지만5 그때마다

팀스퍼리트훈련 을 트집잡는가 하면9 그러면서도 예비접

촉은 계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우리

측의 제의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도

그러한 북한의 속셈을 대변하고 있다출

- l 2 -



r南北高位當局者會談J을 위한 두차례의 예비회담때마다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고 있는 북한이 지난 3월 7일 r9o

년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J시에

는 그에 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던데 반해5 3월 ll일

팀스피리트훈련 과 관련하여 이른바 r전투동원테세 돌입

명령J을 하달하는 양면적 행위 역시 그 예외가 아닌 것이

다.

金日成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의 중단을 전小로 했다를

북한은 인민무력부담화(l월 9일), 그리고 북한체육위원

회위원장 김유순 도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 향을 미칠것(l월 4일)이라고 했으며, 같

은날 당기관지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r이 훈련이

북한의 경제건설에 제동을 걸려하는 것J이라고까지 주장했

다. 그러면서 r이 훈련은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공격준비j

(1. 17, 중앙방송) 이라는 주장과 함께l월l8일에는 유

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항의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들고나싫

다.

그리고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이 끝

난후 북한측단장 백남준 이 통일각앞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성과없이 회담이 끝난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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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출

북한이 2월 8일로 예정되었던 국회회담을 위한 제8차 실

무접촉도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연기선

언을 했는가 하면) 제ll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평양에서 개

최하자는 우리측의 l월 24일자 제의마저 거부한 사실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출

그러면서도 북한은 r全大協J과 r全民聯 i이나 문인단체

등 개별단체들의 극단적인 통일논의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

내면서 이들의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을 극렬히

모략비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北韓産物을 도입하고 있는 사실마저 r허

위보도로서 남북간 경제교류를 분열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생뚱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J(88. 12.30 무역부대변인

담화)라는 주장에 이어 r남조선정세통보모임J(i. i8) .r남

북경제회담 북한측대표단장 이성록담화Jd.zD. r조국평화

통일위원회 보도J(1.12), 그리고 2월 2일자 평양방송등을

통해 r완전한 거짓말이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모략

전J .r지금까지 단 한톤의 석탄이나 수산물도 남으로 간일

이 없다i .r86년 남북경제회담이 중단된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간에 그 어떤 형태의 무역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고 r l

어느 누구와도 상담한 일이 없극J고 주장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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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한자세가 어떠하며 남북대화에 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출

은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밝히고 있는 언동을 그 r기본J으

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같은 r기본J이 무엇인

가 하는것은 r7. 7특별선언J이후 한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극단적인 통일논의와 함께특히청년학생들의 움직임에 편

승하여 사회적 혼란의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데서 드러내주

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의 증폭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쇄신과 더불어 한국의 전쟁성 조작선전 등평화지향성

위장에 비중을 두교 있다燎

지난 l월 28일 서해공해상에서 우리어선의 납북이나 우

리함선의 북한 해침입과 휴전선에서의 총격도발주장(제

446차 정전위본회담 ,2.13) 등은 그러한 책동의 일환인 것이

4 .

남북간에 여러갈래의 대화를 수차례 거듭해오면서도 실

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현상은 북한의 대남

공세에 있어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형태

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말해 r대화J

는 대남공세의 한 형식에 불과할 뿐? 그내용은 바로 평화

의 위장아래 자행되고 있는 대남도발임을 말해주고 있다출

공식적 남북대화 통로는 외면하면서 일부극단적인 통일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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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편승하여 정부당국을 그 방해와 탄압자로 모략함으로

써 반정부감정의 확대와 사회혼란의 심화에 대남공세의 초

점을 두고 있는 책동l 그것은 바로 평화를 가장한 대남도

발의 내용이기도한 것이다 출

(내외통신 631S,'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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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北韓5 學生運動과 勞動運動의

連帶性 强調

<發表要旨>

o金日成은 商期鮮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政治的 自由와 權

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

을 전개해야 한다고 敎示하 음 출

o社會的 轉變을 위한 鬪爭에서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

을 대행하고 있는 청년학생들과 基本階經인 勞動牆經을

비롯한 勤勞人民六衆의 連繫와 共同鬪爭이 강화되고 있

는 것은 南朝鮮 大衆運動 發晨에서의 새로운 趨勢임 찰

o南刻鮮 榮動者들이 참다운 생존권을 위해서는 經濟鬪爭

과 함께 政脚訓爭을 적극 벌여 自主 .民主 .統一을 爭取

해야 함.

o南朝鮮 靑年學生들속에서 제기되었던 自主 .民主 .統

의 구호는 8o년대에 民衆이 主體가 되어 民族統一5 民主

爭取, 民衆解放을 실현해야 한다는 3民 理念으로 정립되

어 勞動階經을 비롯한 各階層 人民들의 支持로 共感을

불러일으켜 광범한 人民들이 共同의 鬪爭理念으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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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 南朝鮮 勞動階經은 단순한 처지개선을 위한지난날의 경

제투쟁으로 부터社會政治生活의 民主化를 위한투쟁에

적극 진출하게 각성되었음 출

o靑年學生들과 榮動者들의 共同鬪爭은 앞으로 계속 淸楊

될繼勢에 있으며 이것은 南朝鮮 情勢發展을 규정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출

(勞動新聞論說, 89. 3.15)

<評 價)

o 最近 韓國內에서 學園騷握? 勞使紛糾등이 빈번하자 북한

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이를 고무 찰양하고 있는바5

이번榮動新聞의 論誤도 이와같은일련위 對南童傳偏

動을 더욱 강화하기 위관 조치의 일환임출

o 北韓은 지금까지 國內노사분규5 학생소요 사태등에 대

해서 주로 r民民戰J放達을 통해反美.反禮制的 鬪爭漂

動을일삼아 왔으나? 금번은 勞動新할 論說을 통해 金日

成 敎示를 引用5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등직접적으로 대

남선동을 한것이 特徵的임 출

o 北韓이 榮動新聞 論說을 통해榮.學連繫理爭 漏動을

强調하고 있는것은 우리內部의 春理및中間評價 政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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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最大한 이용T 反政府 騷價를 극대화 하려는 底意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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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北韓의 南北對話展開樣相 分析

北韓은 최근 南北간에 제기된 일련의 南北對話들에서 兩

面的인 立場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零

지난 2월 8일 남북국회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

던 北韓은 3월2일 r南北高位當局者會談J을 위한 예비회담

도 팀스피리트훈련과 연계시켜 공전시킨가운데 대화부진과

한반도긴장책임을 韓 .美측에 데넘기는 對南선전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對南공세는 특히 팀스

퍼리트훈련 개시와 때맞추어 3월 ll일에 북한인민군 최고

사령부보도를 통해 r전투동원태세명령J을 하달한 이후 더

욱 H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북한의 주요 선전기

관들은 연일 팀스피리트훈련을 두고 r북침전쟁연습J .

r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렇으려는

흡악한 도발책동J운운으로 극단적인 언동을 구사해가며 비

난을 일삼았고 한반도긴장분위기를 내외에 확대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3월 i5일에는 r南北高位當局者會談J을

위한 북측대표단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도 북한

은 팀스피리트훈련이 r남조선반도에 새로운 핵전쟁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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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직면해있다J느니 r이 훈련이

계속되는 한남북고위급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이루

어질수 없다j고 주장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즉각 중지하

라고 촉구했다. 이어 3월 l7일에는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성명을 또다시 발표하고 팀스피리

트훈련의 중지를 재삼 촉구하는 가운데 r대화상대방인 우

리를 반대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이 계속되는 속에서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찰방 국

회의원들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

백하다J고 주장했다. 기존의 남북대화 북측대표단 성명들

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팀스피리트훈련

이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남북대결분위

기를 南측이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북대화

는 진행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함께 3월 ll일 소위

全民族大會소집을 위한 북측대표단도 성명을 내고 r팀스

피리트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自主 .民主 .統一을 요구하

는 남조선인민들을 무력으로 위협공갈하여 밑뿌리천 뒤흔

들리고 있는 군부독재정권의 위기를 수습하며 미국의 식민

지 군사기지로 유지하려는 것J이라고 비난하고 나왔다. 이

성명은 이어 r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 범민족인회를 비롯한 여러갈래의 민간급 대화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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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하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공파쇼악법들을 폐지해

야한다J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측 성명내용들에서 주목

되는 것은 팀스피리트89훈련을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트

집을 잡아 남북국회예비회담이나 남북고위당국자회담등에

대해서는 회담개최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트집으로 일관

하는 한편으로 全民族大會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 대해서

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담성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출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표명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兩面的인

전략을 구사하고 %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그동안 2월 lo

일로 예정된 남북국회예비회담을 연기시킨데 이어 3월 2일

남북고위급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긴 했으나 이후 릴스피

리트훈련을 트집잡아 이들 회담의 성사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對南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3월 l일 범민족대

회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이 한국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무

산되었음에도 이 회담개최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

서 언급된 전민족대회소집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의

성명등이 구체적인 실례이다. 이와 더불어 3월 l6일 북한

의 작가동맹중앙위원회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한국민족

작가회의가 3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작가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이에 동의를 표시하고 북측대표단 명단까지

구성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호응자세를 보 다.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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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또 한국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3월 l3일에 제의한

남북대학생교류회담에 대해 통지문을 보냈다. 이 통지문에

서 북한은 r全大協代表들과의 회담을 예정대로 하는 조건

에서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와의 회담을 3월末o1나 4월

初에 가져도 좋다J고 전제하고 r全大協代表들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와의 회담도

할 수 없다J는 조건부 호응태도를 보 다. 그러나 3월 l6

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l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측 대표단과 r全大協J대표

단간의 남북학생회담은 한국정부당국의 원천봉쇄조치에

따라 무산됨으로써 남북학생교류회담은 자연히 유산된 셈

이 되었다출

북한은 오는 7월 l일 개최예정인 제l3차 세계청년학생축

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의 r全六協J과의 남북학

생회담에 유별나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3월 l6일 판문

점에서 예정된 남북학생회담에 북한측은 이미 r全大協J대

표단의 회담참석이 불가능하게 된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음

에도 불구, 고용삼(金日成六學生)을 단장으로한 ll명의 대

표단을 회담장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r성명J을 발표하는등

의 示戚를 벌 다 출

남북학생회담 북측대표단은 판문점 r성명J에서 턴.l6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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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회담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J고 주장하고 r그들은 민족반

역자로서 통일의 원수로서 온민족의 저주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J라는 등의 악의에찬 對南비난선진을 퍼부었

다.

이 성명은 또 r남조선청년학생들은 평양축전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면 r全大協J이 추진하는 우리와의 회담을 적극

데 어 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j라고 강조하면서 r북측

대표단은 북남학생회담을 4월에 갖자는 r全大協J의 수정제

의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그때에는 r全大協J 대표들과의 상

봉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J고 r全大協J과

의 회담성사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출

북한은 또 한국정부가 r全大協J의 평양학생축전참가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참가를 저지키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서도 남북대화부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편으로도 이용

하고 있다. 헤컨대 로동신문은 l6일자 論評에서 r全大協J

측이 참가하는 판문점학생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도록 편

의와 조건을 보장해 줄것을 측구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것

은 r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J이라는 등의 억지주장들을 늘어놓았다 출

이처럼 북한은 한국의 의회나 정부당국과의 대화채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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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회예비회담이나 남북고위당국자회담등에 대해서는

팀스피리트훈련등을 구실삼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서 r全六協J대표단과 회담을 비롯한 범민족대회소집회담
,

남북한작가 예비회담등 일련의 민간레벨의 회담에 대해서

는 적극성을 띠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양면적인 대화태도는 진정으로 남북한간의 교류및

화합과 단결을 위한 순수한 데화자세로 보기에는 어렵고

요컨데 그들의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한국의 내부분열을 획

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雌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쌍방 당국자간의 회담을 최

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대화기피책임을 벗어나는 한편 한국

내의 국른과 통일논의를 분열시킬 수 있는 민간급 대화에

는 적극 나섬으로서 마치 남북대화는 물론 통일문제에 깊

은 관심을 기을이고 있는 듯한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

고자 하는 것이다. 그와함께 한국내의 재야단체들이나 운

동권학생단체들과의 개별적 남북회담을 적극 추진함으로

써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정부당국의 주도권을 無力化시키

려는 계책도 쓰고 있다. 결국 북한은 南北화합과 단결이라

는 미명아래 각개격파술에 의한 남북대화를 적극 펼치면서

이른바 남조선혁명분위기성숙을 집요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 632S,'8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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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原交발췌

출북방학생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요지

o 우리는 지난 i3일 r全大協J 이 제i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기어히 판문점 학생회담에 대표

단을 보낼 것이라고 다시금 명백히 밝힌데 따라 남녘 學友

들과 뜻깊은 상봉을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

고 이곳 개성에 왔다. 그런데 우리와 만나 함께 평양축전

참가 문제를 하자고 하던 r全大協J 대표들은 회담장에 나

오지 못한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聲

o 3월 i5일 r全大協J은 제i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하여 조선학생

위원회에 보내는 자기들의 편지를 남조선 적십자사가 전달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남조설당국이 3.l6학생회담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부득이 이번 회담에 나오지 못

한다고 하 다 출

o 결국 r全大協J이 제기하고 우리가 호응하여 마련되었

던 3.l6북남학생회담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찰

o 남조선 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진정으로 북남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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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관심이 있고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평양축전에 참가시

킬 의사가 있다면 r全大協J이 추진하는 우리와의 회담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데 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출

o 우리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실현하지 못한 오늘의

회담을 통하여 민족분열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백배하

여 통일구국의 투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북남청년학생들

의 상봄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과감히 싸워나가리

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출

o 우리 북측 학생대표단은 평양축전참가문제를 토의하

기 위한 북남학생회담을 4월에 가지자는 r全大協J의 수정

제의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그때에는 r全大協J 대표들과의

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출

(개성, 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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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南北단일팀 構成과 北韓立場

.;f)l차 南北체육회담 긍정 평가 -

제ll차 北京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 위한 제l

차 남북체육회담이 지난 3월 9일 판문점 r평화의집J에서 열

렸다. 이 會談은 서울올림픽 共同開催를 위해 열렸던 제4

차 남북체육회담이 결렬된지 2o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이

날 會談에 북한측은 김형진 올림픽要부위원장을 수석대표

로 한 5명의 대표가 張忠植대한올림픽委부위원장을 단장으

로한 한국측대표단과 대좌했다. 북한측대표로는 올림픽서

기장 장웅을 비롯) 올림픽위원회 김세진 .허혁필 .김상부

등이 참석했다. 회담은 김형직 北측수석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측이 기조연설을 한후 쌓방간에 제시된 단일팀

구성방안에대한 의견절충을 가진뒤 2시간 lo분만에 마쳤으

며 2차 회담은 3월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은

비교적 쌍방대표단간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

행,. 단일팀團歌를 r아리랑J으로 합의하는 등의 成果를 보

다. 그리고 團旗도 바탕을. 흰색으로 하며 한반도를 새긴

다는데까지 부분합의를 보았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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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에 異見을 보인 부분은 가장 민감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호칭문제와 선수선발문제 다. 韓國측은 호칭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FKO R E A J와 남북단일팀

을 제시했고 북한측은 우리말로r 고려선수단_i이라고하며

문자로 FKORYOJ로쓰고 약자로rKRYJ를사용하자고 했다를

북한측은;-KOREAJ는현재 Ioc에 등록된 한국의 문표기

라며 반대했고> 우리측은 남북을 함께 상징하는 발로 大

韓? 新羅등도 쓰일 수 있다며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團旗중 한반도 색깔부분은 한국측이 희망을 상징하는 녹

색으로 하자고 주장한반면5 북한측은 한반도 토양색깔인

황토색이라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바탕색

은 白衣民族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하자는 것과 한반도 지

도를 새기는 것은 쉽게 合意를 보았다 출

선수선발방법에 있어 南 .北 양측은 다같이 r최우수 선

수J를 뽑자는데 동의했고 북한측은 기록종목은 최종선발전

기록위주로5 채점제경기는 훈련기간동안 외국선수초청경

기를 통해서> 투기> 단체종목은 국내외 전적을 고려하되

남북균형을 유지하자는 내응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측 案은 선발을 위한 교환경기 실시> 선발전은 서울 .평양

혹은 쌍방합의지역서 l차례이상 갖자고 제의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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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수선발시기는 북한측이 오는 8월까지 끝내고 9월부

터는 훈련올 시작하고, 최종선발은 단체종목의 경우 내년

5월5 개인종목은 7월까지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시5 가급적

빨리하자고한 한국측과 대조를 보 다. 단장및 임원은 단

장 .부단장 .사무장을 남북공히 l명씩 두고 ocA(아시아올

림픽평의회 )규정에 따른 임원수의 남북균형유지를 주장했

다. 한국측은 선수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과 감독을) 적은

측에서 부단장과 코치를 맡도록 제안했다. 이밖에 .雙方間

에 合意를 보지 못한 가운데 북한측 단장의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단일팀구성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

코치(지도원 )선발방법은 종목당 각기 2명씩하며 개인경

기종목에서는 南北이 균형을 유지하며 필요한 수만큼 선발

할 것을 제안했고 이른바 보장성원(의사 .안마사 .연구사 출

기재관리공 .배수리공 .요리사)의 선발은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하기로 하며 이들의 선발시기는 오는 8월까지 끝내도

록 할것을 제시했다.

훈련방법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되 종목단위로 남북을

왕래하며 하고 쌓방합의에 따라 외국원정경기와 외국선수

단들을 초청해서 경기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단일팀을 위한 상설기구로는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며, 명칭

은 단일팀 명칭을 덧붙여 부르고 쌍방에서 l명씩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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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2명과 부서임원들을 두며i 사무실은 판문점 중립

국감독위원회휴계실에 구고 쌓방합의에 따라 옮길 수 있도

록 誰다. 공동사무국에서는 훈련기간 선수단이 남 .북으로

왕래할 때 필요한 증멍서을 발급하도록 한다 찰

훈련비용에 대한 북한측 案은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

련한 비용은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9 공동훈련기관의

일체 비용은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외국원

정경기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준비를. 시키다 출발시키는

측에서 부담토록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신변안전 담보는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하고 단일팀

복장과 휴대품 .기재등의 형식 .색깔등은 공동사무국에서

결정토록 했다. 또한 단일팀의 출발과 도착지점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식을 높여 주도록 북과 남에 공평하게 정할

것을 주장했다 출

북한측수석대표 김형진은 이같은 단일팀 구성방안을 제

시하면서 r북과 남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며 남

측이 내놓은 案들도 충분히 고려한 공명정대한 방안J이라

고 주장했다 출

북한측이 이처럼 비교적 구체적 단일팀구성방안을 제시

하며 제l차 회담에서 團歌를 아리랑으로 하고 團漆에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볼 때 일단은 순조로운 회담전망을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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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간에 실질적인 회담결실을 맺

기 까지에는 적지않은 장애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톨

그것은 우선 單一팀 호칭문제에 있어 어느 한쪽이 양보하

기 어려운 제안을 하고 있고 북측이 제시한 선수선발방법

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대목이 있어 북한측의 속셈이 무

엇인지 어림잡기 쉽지 많다출

이번 l차회담에서 團歌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나 이는 이

미 지난 l963년 동경올림픽에 남북단일팀구성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회담을 가졌을때 합의된 사항이다 출

이 당시에도 l차회담에서 단가를 포함해 선수선발문제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보 으나 2차회담에서 부터

는 가장 예민한 문제인 호칭문제를 비롯) 예선장소 .일

시.훈련문제 .인원구성 등에서 難航을 거듭하던 끝에 3차

회담시에 북측이 한국측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중상하는 등

의 무성의를 보임으로써 무산되었다. 북한은 또 l979년 2

월 35회 평양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9 출전시

키자고 제의t 한국측이 이에 호응해 4차에 걸친 회담을 판

문점에서 가졌으나 한국선수단의 입국보장을 거절함으로

써 결렬되었다. 이와함께 84년 LA올림픽에 한국측에서 단

일팀 출전을 제의했을 때도 북한은 2개월 뒤에 r조국전선J

67차회의를 개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열어 통일방안을 논

. 5 2 .



의할 것을.주장하면서 한국이 제기한 r국제경기단일팀문제

도 전반적 합작과 교류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J이라고 주장하고 나와 사실상 거부했다 출

최근의 사례로 지난 85년 lo월 Ioc의 중재로 스위스 로

잔느에서 제l차 남북체육회담 이후 88년 7월 4차회담에 이

르기까지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

측은 Ioc헌장에도 위배되는 억지를 부리다 끝내 서울올림

픽에 不參하는 태도를 드러냈었다
출

이러한 전례에서 보여주듯 북한측은 남북간에 단일팀문

제가 제시될 때마다 처음에는 선뜻 호응하며 적극적인 자

세를 취하다가도 막상 실천단계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구실

을 내세워 발벨을 하기 일쑤 다.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진

은 이번 회담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선수선발원칙에서

r북과 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

는 원칙에서 선발한다J는 애매모호한 의미부여를 하고 나

왔다.

또한 기조연설 서두에서도 r쌍방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기여하려는 자세와 원칙

을 견지해야 한다J고 전제하고 r조국통일 3대원칙을 데난

체육문제 해결이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없다J고 공언했

다. 북측 수석대표의 이같은 발언내용은 체육교류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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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정치적 事案으로 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서 체육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南北간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북측의 태도변화가 예측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

우기 북한측으로서는 甫北단일팀이 구성되게 될 경우에 안

게될 부담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측이 주장

한대로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단을 구성하는 원칙하

에 선수선발을 하게될 경우 南측에 비해 종합적인 전력이

뒤떨어지는 北측으로서는 勢不利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찰

북한측 수석대표가 선수선발 원칙항목에 끼워 넣은 r민

족적 화해와 단합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원칙J운운한 것

도 기실 북한선수 임원을 더 많이 참가시켜 보려는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單一팀 구

성을 계기로 북한측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선수선발과

훈련과정에서 불가피하게 南北간의 체육인교류가 활발하

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南北간의 전력비

교는 물론 체육시설과 사희환경이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

밖에 없고 북측 선수단은 폐쇄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사회

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은 不問可知의 일이다. 이

처럼 북한의 체육인들이 南北실정에 새로운 눈을 뜰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경우 북한측으로서는 禮制的 부담

까지 안게되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같은 부담을 의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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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 남북단일팀 구성문제가 진전되기까지는 적지않은

難統이 예상된다 출

(내외구신 631S,'89. 3.17)

역대 南北單-팀 구성 위한 회담일지

<t제l8차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 회담

l)게l차 회담(1963. 1. 24 스위스 로잔느)

토의내용 :국가문제 (아리랑으로 합의)) 임원선수선발

문제(동 .서독방식에 따르기로 합의)) 국기문

제 (미합의)

참석자 :한국(김진구 대한체육회 이사외 4명)

북한(김기수 Noc부위원장외 4명)

Ioc(모하메드 타헤드 )

2)제 ?차 회담(1963. 5. 17-6. 1 홍콩)

토의내용 :합의사항(전종목 예선실시 및 재정부담)

미합의사항(호칭t 예선장소) 일시) 훈련문제

, . 등 )

참석자 :한국(정상윤 Koc위원외 5명)

북한(김기수 Noc부위원장외 io명 )

3)제 3차 회담(1963. 7. 26 홍콩)

토의내용 :북한측 단장 김기수? 한국측에 대해 회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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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책임전가 및 비방중상

한국측 대표단? 북한측에 대해 공개사과 및

해명요구 후 회담결렬

출평양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회담

l)북한체육지도위원장 김유순이 l979년 2월 2o일 제35

회평양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통일팀을 구성)

참가하기 위해 남북한체육인회담을 열자고 제의

2)회담일시 및 장소 :l979년 2월 27일-3월 l2일(4차회

담후 종료) 판문점

린회담결과 :북한은 평양세계탁수선수권대회에 통일팀

구성과 별도로 한국선수단이 개별팀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입북을 우선보장하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4차회 담후 결렬

< LA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회담제의

l)제의일시 :l98l년 6월 l9일

2)제의내용 :대한올림픽위원장겸 대한체육회장이 84년

LA올림픽과 가능하면 그 이전인라도 각종 국제경기

대회에 남북한단일팀 참가를 북한측에 제의

3)북한측 반응 :북한은 8i년 8월 r조국전선J 제67차회

의를 통해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열고 단일팀 참가문

제도 전반적 합작과 교= 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한

다고 주장) 사실상 거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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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共産圈 및 周邊動向

.最近 蘇聯 및 東歐圈內 政治民主化 動向

.中 .蘇 外相會談의 開催結栗

.고르바초프 쿠바訪問 動向

.하와이大學主催 國際 學術會議 "韓부烏 問題"

論議 動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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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最近 蘇聯 및 東歐圈內 政治民主化 動向

共産圈國家들의 改革政策이 점차 加速化되고 있는 가운 .'

데5 蘇聯 및 東歐圈國家들(헝가리) 폴란드) 유고등)은 밝

스 . 레닌주의 비판과 함께 社會主義 體制인 根幹인 r共産

黨 i黨支配J制度를 r複數政료制J로 改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9 이러한 무드를 타고 中國 黨機關綠 人民日

報는 이례적으로 r政府批判 論壇J을 新設하는가 하면5 蘇

聯에서는 스탈린 비판을 밝스 .레닌主義에 대한 비판으로

連繫시킬 것을 주장하는 理論이 발표되어 전세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r政治民主化J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출

이러한 q 부 東歐國家 및中.蘇의政治民主化 움직임

은5 r政治改革.J을 위한政治民主化의 t가피성이라는 共通

認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l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여타 共

産國家들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4o여년간 r主體

思想J이라는 경직된 유일사상체제하에서 커다란 정치변화

없이 經濟開放만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東歐圈國家처럼

장차 이러한 政治民主化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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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폴란드 .東獨등

索歐圈國家內에는 共産黨 이외의 다른 政警이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共灌警과 路線을 함께하는

쳐妹政a으로서 명목상으로만 複數政黨制度를 채택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準

이러한 최근 共産國들의 政治民主化 동향을 보면 우선
T

일부 索歐共産國들의 r複數政黨制J 導入試圖를 들수 있겠

다. 즉 헝가리의 社會主義 勞動츠中央委 全體會議는 지난

2月ll 日 현재의 l黨獨栽禮制를 2차대전 직후까지 운 되었

던 複數政黨制로 遠元할 것을 공식결의하고 있으며 폴란드

總理인 미에치스와프 라코프스키 또한 앞으로 폴란드가 複

數政黨制를 허용할 방침임을 2月ll日 발표하고 있다출

또한 유고의 슬로배니아 共和國에서는 지난 2월l6a

l946년의 共産료 執權以來 최초로 正式野黨인 社會民主黨

이 創료大會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정치민주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擊

蘇聯 社會主義 理論家인 알렉산더 .티프코 역시 蘇聯月

刊誌 r科學과 生活j('88.11~'89.2)에 밝스 .레닌주의 批

判論文 r스탈린主義의 起源J을 發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r과학과 생활J지에 티코프가 발표한 논문의 요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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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科學과 生活 論交要旨>

첫째? 스탈린주의의 잘못은 스탈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

이 아니라 그가 이른적 큰거로 삼았던 밝스 . 레닌주의에서

연원을 찾아야 한다출

둘째l 스탈린은 개인적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립되어 있던 여른에 따라 소련사회의 구조와 국민

생활을 개편?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그러나 스탈린을 비판

하는 많은 논문과 저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출

세째5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의 중대한 범죄의 하나로서

r농장집단화J를 지적하면서) 이론은 옳았으나 스탈린의 방

법이 나誰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5 그렇다면 고르바

초 프 정권은 왜 r賃貸請負制J를 장려하고 있는가 ? 문제의

본질은 방법이 아니라 이론자체에 있는 것이다 출

네째> 당시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농장집단화에 응한것이

아니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 왔

다.

마치막으로 스탈린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질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소련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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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혁명과 사회주의) 밝스주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바, 이제는 자기위선을 버리고 최후의 금기까지 철처히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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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中 .蘇 外相會談의 開催結果

지난 2月l 日부터 4日간 中國을 訪閭한 r세바르드나제J

蘇聯 外相은 鄧小平 中央軍事委 主席과 이붕 首相 그리고
5

전기침 外相等 中國內政治指導者들과 연속회담을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이 쓸려있는 兩國 頂上會談 개최문제를 비롯한

雙務撚案 및 캄보디아 문제를 중심으로 한 地域紛구 解決

등 共同關心事에 관해 폭넓게 論議한 것으로 보인다 營

지난 2月4日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北京 國際클럽에서의

記者會見을 통해 中國側과의 協議商容을 公表한 후 파키스

탄으로 떠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零

이러한 r세바르드나제J 蘇外相의 記者會見 내용의 要旨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찰

우선 가장 중요한 관심이 쓸려있는 中 .蘇 頂上會談問題

에 있어서는 r鄧小平과의 上海會談 主議題는 中 .蘇 頂上

會談이었으며5 鄧小平은 頂上會談의 主目的이 과거의 章을

덮고 미래의 章을 여는 것으로만 믿고 있다J고 밝히면서

如斯한 思考는 모두가 蘇聯 指導者의 意圖를 표현하는 것

이라고 첨언하면서 r고르바초프 書記長은 오는 5月中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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頂上會談을 위해 訪中할 것인 바) 구체적 일정은 추후 발

표될 것J이라고 밝히고 있다零

이에 대해 中國官營 신화사通信은 2月6日 同 書記長이 5

겨l5日부터 l8日까지 中國을 公式 방문할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하면서 보도하고 있다 찰

다음 中 .蘇關係의 현안문제에 대해 兩國 指導者는 中 출

蘇關係의 완전 正常化에 頂上會談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

r고르바초프J 書記長 訪中 프로그램에는 鄧小平 .이붕首

相 .조자양 警 總書記와의 會談이 들어 있는 바, 이는 兩

國 共産黨間 接觸의 復活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출

또한 中 .蘇의 政府 .黨間 關係正常化는 餘他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출

한편 國境地域 緊張緩和間題에 대해서는 中 .蘇 頂上會

談이 國境地域 緊張緩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兩國

외교관 .군사전문가들은 아마도 5月 頂上會談 以前에 會議

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5 國境隣近地域

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 信賴雰圍氣 조성을 위해 많은 것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출

이어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서는 兩國은 베트남이 캄보디

아와의 協議下에 철수시기를 분명히 한 점을 환 하며? 兩

國은 캄보디아紛爭의 國際的 統制 및 해결에 관해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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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부분에 합의했고 政治的 解決後 모든 諒派에 대한 武器

供給 中斷에도 합의했음을 밝히면서) 兩國은 앞으로도 캄

보디아문제 토의를 게속할 것이며 兩國의 各 세력들이 合

意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軍縮問題에 있어 蘇聯側은 攻擊的 蘇聯兵力 減縮

및 規模面에서 旣 削減된 部際들의 解標를 提案하는 등 다

분히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 으며5 兩國

은 軍事訓練의 規模 .回數減縮 및 特定 地域內 軍際7t<準을

提高치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고5 이를 위해서

는 물론 시간이 걸릴것이나? 兩側은 國境地域 軍陵移動에

관한 通告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견해를 표

시하 다 출

蘇聯은 向後 2年間에 걸쳐 일방적으로 東部地域에서 蘇

聯軍 2o萬名? 남부지억에서 6萬名을 철수시킬 것임과 아울

러 蘇聯은 蒙古驗屯 蘇聯軍 75%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

히고 있으며 > 中國 역시 自國兵力을 일방적으로 減縮하고

있는 '바l 中 .蘇 兩國이 如斯한 일방적 조치를 두려워 하

지 않고 있음은 좋은 일이나5 이러한 조치에는 일정한 한

계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출

기타 兩國外相會談에서 論議된 문제중에서 우리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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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끄는 것은 세바르드나제가 등소평과의 會談은 友好的이

고 實務的인 雰團氣에서 이루어졌으며 등소평은 풍부한 경

험을 지닌 매우 賢明한 人物이었다고 극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를

아무튼 금번 外相會談을 통해 兩國은 中.蘇 頂上會談

時期를 確定) 지난59年7月 r흐루시초프J .모택동間 北京

會談 以後 3o年만에 兩國 首腦會談을 成事시찰다는 점에서

r세바르드나제J 蘇外相의 이번 訪問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

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출

특히 이와같은 中.蘇關係 急進展은 r고르바초프J의 새

로운 思考에 따른 改革 .開放政策과 등소평의 實用主義政

策賂綠이 國.漆次元에서 相互 接合된데. 起團하고 있으며 이

는 결국 中.蘇 兩大 社會主義國家가 5o年代 同盟關係 復

元까지는 아니더라도 善隣友好關係를 回復? 료 .政府관계

의 全面 正常化를 達求함으로써 麗際力學情造上의 변화를

招流 특히亞太地域에서 中.蘇의 立地가 相對的으로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날이 갈수록 r流鎖와 孤立의 늪J.

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北韓의 r自主路綠J外交가 그동안

中.蘇사이에서 r줄타기J식 외교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

왔지만) 향후 改革.開放의 적지않은 파고가 北韓內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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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고르바초프 쿠바訪間 動向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74年 브레즈네프의 쿠바論問 이

후 蘇聯 最高 指導者로서는 l5年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訪

問(4. 2-4. 5), 頂上會談? 友好協力5 條約締結5 그리고 r혁명

수출의 포기宣言j이 담긴 議會演誇등의 日程을 마치고 英

國으로 떠남출

고르바초프) 쿠바 議會演說 要旨(4. 4)

o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5 우

리는 혁명과 반혁명의 수출 또는 주권국가의 국내 문제

에 대한 어떤 종류의 외세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나

독트린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출

o중미 분쟁은 평화적i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요한 조건은 모든 나라가 이 지역에 대한 무기공급

을 중지하는 것이다 출

o미국이 중미국가들에 무기를 제공하는 한 소련도 니카라

차 정부에 무기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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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련은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며 자t주의 국가들도 3

들의 체제를 지킬 것이다 출

o소련식의 r개혁J이 루바등 다른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보편적인 처방이 되지는 않는다. 모든국가가 스스로 주

권의지에 따라선택한 방향을 따르도록 내버려두고 그리

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 한지도 역사와 생활 자체가 판단

하도록 맡기자출

금번쿠바訪問과 관련하여 特記할 事項은I

o訪問하루 前? 카스트로 쿠바國家評議會 議長은 記者會

見을 통해 r소련식 개혁이 쿠바엔 맞지 않으며) 우리 스

스 로 해결책을 찾겠다J고 發言하고? 며칠후 頂上會談에

서는 蘇聯의 改革에 데해 냉소적 反應을 보 다는 점
찰

o때마침9 北韓이 종래의 불만스러운 r관망J 態度를 바꾸

어 r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우

리정책을 개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J는 許鈴기 記출

會見(3.23)과 r북한은 소련식의 개방정책이나 중국식의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J는 北韓 對外連漆價會

代辯人 記者會見(4.2)內容이 잇달아 發表된 점
출

o이처럼 共通的으로 r경제난J과 r주체적 해결」? 敎條的

혁명路線을 고집하고 있는 카스트로 .金日咸이5 고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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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초프로부터 r개혁의 자율적 선택J을 허용받고 있기는

하지만5 혁명 이데올로기만큼은 蘇側의 立場과 明白한

意見差異를 보인점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음출

崙카스트로의 記출會見 要旨(4.1. 오스트리아i 리 프레세 )

r야자수가 소련에서 자랄수 없듯이 쿠바의 사회주의는

소련의 그것과 똑같을 수 없다. 쿠바는 스탈린주의의

과오를 고칠 필요가 없다. 쿠바에는 스탈린주의의 과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과오가 있기는 하나

우리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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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북한의 r개혁J문제 언급경위

o 00. /.1.3. 김일성) 중국전인대 대표단과의 면담

o중국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며? 중국이 안정과 통

일속에서 성공적으로 건설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함

으로써 중국의 국력을 강화했다 출

\Ub 00. 0.리. 김일성? 해방 45주년 r고르바초프J에게 보낸

기념메세지

o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전

반적인 국제 안보체계 수립 그리고 군축을 실현하고

전쟁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려는 투쟁에 지지'를 보낸

다.

CD '88.12.23. 김일성? 세바르드나제 蘇外相과 면담

o소련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을 주시해 보겠다 찰

(4) '89. 3.23. 허담(조평통위원장) 로마에서 기자회견

o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우

리 정책을 개혁할 필요를 는끼지 않는다 雌

o최근 冬黨制를 허응함으로써 공산당 일당 권력장악을

종식시킨 헝가리는 공산주의 원칙을 포기했다 출

(5) '89. 4.2. 강종일(대외연락협회 대변인 )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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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북한은 소련식의 개방정책이나 중국식의 경제 개혁을

필요로하고 있지 않으나 언젠가는 對西方 부채를 청

산할 방침이다. 북한은 여타 공산국가들의 개혁정책

에 전혀 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개혁들이 좋

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 대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 주석이

설정한 독자적인 국가경제의 개발을 지속해 나갈것이

다. 북한이 중요 동력 .토지개발 계획을 찰료하고 나

면 외채상환은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정치적 . 이념

적 이유때문에 외채지불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출

o북한이 빈곤한 경제를 이어받았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외국의 경제수준을 따라 잡는 일은 큰 부담이다 출

o경제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이나 소련처럼 서

방차관을 도입하지는 않을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같

이 외부에 의존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제 4차회의 기간중 외신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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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하와이大學主催 國際學術會議

r韓半島問題J論議 動向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하와이大學 平和硏究所 主

濯로 열린 r韓國과 印度安那등 亞.太地鱗의 平和와 安保J

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서, 中國側 代表가 韓半島 問題 解

決을 위한 r5者會談J(南 .北 .美.中.蘇)을 提案했는가 하

면, 蘇側 代表는 r4者會j7:J(南 .北.美.蘇)을 主張) 그동

안 北側의 r3者會談J을 公式 支持해 오던 종래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금번 會議內

容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U

우선 北側은 종전의 主張과 함께 l995年까지 ri國家 2禮

制J의 聯邦制統- 實現을 주장하고 있으며 中國은 南 .北

韓 軍縮會談의 北京開催와 韓半島 問題論議에서 日本을 배

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蘇料은 韓半島 問題 해결을 위

한 美.蘇間 對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5 B .中國을 배

제한 r4者會j55J을 綠案하고 있는바, 금번 會議에서 中.蘇

兩國은 이전보다 더욱 積極的이고 競爭的인 차원에서 韓半

島問題 介入意思를 밝히고 있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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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今番會議에 參加한 北側代表는) 송호경 (사회과학원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 윤종성 (同연구소 선임연구원)i 이현

철(同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인바? 이중 宋라 李는 '87年i2月

스탠포드大를 訪問했던 學者들이며 ) 이들은 今番會議後 또

다시 스탠포드大를 방문) 同大學 國際戰略硏究所長인 존 .

루이스가 지난 88년 lo월 약속했던 대로5 美 .北韓 學者會

議에 참석하고 있다출

同 學術會議 발표내용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출

우선 北韓의 송호경 (사회과학원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

장)은 北韓의 포괄적 平和案 受諾促求9 休戰協定의 平和協

定 대체) 南.北韓 平和會議의 早期實現을. 주장하면서 駐

韓外軍 撤收, 南.北 雙方의 漸進的 軍縮으로 l99l年까지

軍備縮小 完了) r汎民族 代表者會議J開催? i995年까지 ri

國家 2禮制J의 聯邦制를 骨格으로 하는 統一을 실현하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종전에 주장해 오던3者會

談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不可侵宣言採擇이 필요하다고 역

설하고 있다출

한편 中國側 대표로 참가한 國經信託公司 國際硏究所 副

所長인 r화디J는 北韓이 南韓보다 더 개방된 사회이며 팀

스피리트 中斷과 休戰協定의 平和協定 代替를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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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 軍締을 위한 南 .北韓 代表會談의 北京開催를 提議

하고 있할. 또한 中國의 r빙웨이j(同硏究所 亞 .太 硏究主

任)는 l99o년 北京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팀스피리트 訓練

中止宣言을 要求하면서 r素北亞 平和協議會議J에 日本을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실수이며t 日本은 36年間의 植民統

治로 韓半島 分斷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除外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해 南 .北韓

과 美 .中 .蘇가 參與하는 r5者會談J을 認案하? 있다찰

이어 蘇聯의 r이바노프J(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 太平洋

硏突部長)는 韓半島內 核武器와 美軍 撤收가 問題解漆의

前操라고 밝히면서 全 亞 .太地域의 非擦地帶가 필요하며

美 .蘇 두 强大國이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이제는 對話

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南 .北韓이 참여하는 r4출會談J

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美國의 피명한 南北

韓關係 專門家인 [스칼라피피(버클리大 束亞硏究所長)는 中

國 .臺誇? 索 .西獨 關係같은 現實에 立脚한 關係 定立을

강조하면서 南韓의 北方政策은 앞으로 큰 進展을 할 것이

며? 이에 따라 北韓은 南韓의 協力下에 市場經濟原理의 導

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準

끝으로 韓國 代表로 참가한 兩 교수(한승주, 안병준)는

그들의 발표論文을 통해 南 .北韓 信賴回復이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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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이며 統一時까지 모든것을 保留하는 極端的

인 熊度는 다분히 非現實的이며 韓 .中國 交易量이 北韓 零

中國 交易量을 훨씬 능가하고t 中國人의 韓國訪問이 急增

하는 현실에 비추어 南韓의 개방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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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文牧師 論北關聯 問題性 言動事例

o문익환씨의 입북(3.25)에서 귀국시 (4.13)까지의 言行은

北의 사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체 앞

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된 것이었음 찰

.r북한은 군사화 되지 않은 땅이며 여기 모든사람은 평

화를 사랑한다J는 발언에서 보듯이 문익환씨는 북의

실정을 모르고 있음 출

-또한 평양과 북경에서는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

하고 남한을 민중통일론의 관점에서 비난하다가 동경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는 r친마도 북한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통제된 국가일

것이다J라고 발언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언

동을 보 음 출

.특히 北의 當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자신간에 이

루어진 9개항의 합의서에 대해서 r할의서는 법적 구속

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명

했다J는 언동은 민중의 대표를 자처하는 문익환씨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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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다음은 문익환씨의 평양도착성명 (3.25)에서부터 귀국기

네 기자회견(4.13)까지의 문제성 언동을 간추린 것임출

1. 平壤到着聲明(3. 25)

or저는 오늘 김구선생이 걸으싫던 같은길을 걸어... 그때

김구 선생의 느낌이 바로 지금의 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J

崙자신을 김구선생과 같은 위대한 민족주의자로 자처출

崙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시
출

o r분단의 치욕을 및으려고 남쪽 민중인들은 독재세력과

막강한 군사세력 경제력을 구사하는 외세와 싸워 이제

마침네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될 운명적 기점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읍니 다.J

濯대한민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처럼 매도하고 민중통일

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상황을 왜곡
를

or나는 적오래전부터 한번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

일성 주석과 만나 서로 흡금을열어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는 없을까 <?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날즉 l989년 정월메세지를 통하여 김일성

주석께서 한번평양을 방문해 보라는 초청을 발표하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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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우연이 아닐

수 없읍니 다.J

崙본인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김일성을

존경했다는 의미가 분명함 聲

崙북한의 정치협상회의에 동조한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

.차원에서 신비적으로 미화출

o r김일성 주석과 더불어 서로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뜨겁

게 부둥켜안고 민족의 빛나는 미래에 대하여 서로가 아

름다운 꿈을 이야기 한다는 것 이것에 상징적인 뜻을 생

각하는 것뿐 만으로 저는 기분과 가슴의 고동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J

濯김일성을 만나 통일문제를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평

양방문이 목적과 의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통일노력을

감상적으로 처리聾

o Q N 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

했던 윤동주의 말)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외쳤던 장준하

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김일성 주석 동지

를 만나고자 합니다.J

濯공산화통일9 무력통일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무책임

한 통일지상주의적 통일관 피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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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祖平統 交益煥 獸迎宴會 演說(3.25)

or나의 어머니는 지금 95살인데 얼마전에 남북의 기독교

인사들이 l995년을 통일의 기년으로 삼자고 결의하 다 출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loo살이 되는 해인

l995년까지 사시라고 말하 다. 그러면 통일이 온다고

말하 다.J

崙김일성은 분단 5o년이 되는 l995년까지 통일해야 한다

고 이미 공언출

x K N c c 도 스위스 글리온 남북기독교인 공동성명에

서 l995년을 통일의 기년으로 선언출

3. 봉수敎會 復活節예배 (3.26)

o 3.26 평양 G수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문목사는 북한목

사와 함께 설교하 는 바, 북한목사는 부활의 의미등에

대해 설교다운 설교를 한 반면> 문목사는 노글자의 해방)

민중 .민주통일 운운하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말만 하

고t 문목사는 찬송가보다 더 좋은 노래를 한다고 하면

서 노동쟁의 및 학생데모때 부르는 구호같은 선동적인

노래를 하 음 출

濯문목사와 같은 시간에 평향 봉수교회 부활절 예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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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재미 이동원 목사와 침례교회 신도들이 종교

인답지 않은 문목사 태도비난 출

4. 平壤記者會見(4. 2)

c를선 제가 어리둥절 합니다. 기자회견 많이 해봤는데 제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많아야 한 lo여명 정도의 기자들앞

에서 회견을 하는 그정도 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

리에서 전세계에서 모여온 기자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회견을 하게 되니까 시골에서 온 밝이 큰장에서 어리둥

절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J

崙북한이 의도적으로 벌여놓은 대외선전장을 자신의 환

대로 착각 출

or제가 처음에 올때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

셨던 김일성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 다.J

崙냉엄한 남북데결의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감상적인

대북관> 통일관의 일단을 보여줌 零

or이번에 제가 평양에 와서... 주석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

들을 만나서 같이 흡금을 터놓고 이야기 하는 동안에 인

제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5 백두산에서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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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내 조국의 일원이다,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T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J

崙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부인하고 김일성과의 대화

만으로 마치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양 극화출

or북한은 군사화되지 않은땅이며 여기있는 모든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J(평양발 AFP, 4.2)

濯복한은 스스로가 4대군사노선의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

전해 찰음에 비추어 북한당국자만 만나보고 모든 사

람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의 비약
출

or가서 잡아넣으면 문목사 민족문제 풀려고 평양에 갔다

왔는데 왜집어넣었어 하고 인민들이 일어나죠. 이런식

으 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깨는 작업을 해야 되겠읍니

다.J

崙자기구속을 민중봉기 유발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저의

임.

5. 北京記者會見(4. 4)

or북쪽의 민간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쪽의 민간

단체인 전민련 상임고문인 나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충분한 이야기와 폭넓은 합의를 봐 나로서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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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북한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노출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권력핵심의 당국임 출

or북쪽을 조선이라 하고 남쪽을 한국이라 했는데 조선일

보 기자가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한다는 것은 남쪽에도 조

선이 있다는 증거이다.j

崙한반도 전체의 정통이 북에 있는양 하는 발언출

or김주석을 포옹할 때의 감정이란 무어라고 다 말할 수

없다. 이제 정말 4o여년에 걸친 민족의 치욕을 벗고 통

일의 길을 여는 일을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J

x6.25 남침전쟁의 도발자인 김일성과의 포옹 하나로 통

일의 길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된양 흥분 출

린r나는 통일을 외면하는 민주도 있을 수 없고 민주를 외

면하는 통일도 있을 수 없으며 자주만 있고 민주와 통일

이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없으며 통일과 민주를 외면한

자주 또한 없다고 생각해 찰으며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J

崙북한의 남조선 적화혁명 논리인 f자주J, r민주J, r통

일J 주장에 합하고 이를 극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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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北京-東京 機上記者會見(4.5)

or그는 나에게 r전에 오스트리아 수상이 평양에 왔을때

본인은 중립통일을 이룬 당신 나라가 정말 부럽다J고 들

려 주었다. 이는 김주석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야기다J

崙한마디로 논리의 엄청난 비약임 출

or평양에서 묘향산까지 헬기로 갔을 때 만약 군사시설이

있었다면 창문을 가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일이

없어서 이곳이 평화적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줬다.J

濯북한에 데한 자신의 무지 폭로를

or돌아갈때 만이라도 판문점을 거치려 했으나 김주석이

신변문제를 들어 강하게 만류했다.J

崙김주석의 말은 받아들이고 우리정부의 말은 무시하는

태도.

7. 滯日時 記者會見i 懇談會 發言(4. 5-4.12)

or김주석이 <노태우대통령>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 남

한의 현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J

崙김일성은 과거 필요시 朴 .全 전직대통령에게도 대통

령이라고 호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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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공식적으로 북한이 남한정부를 대화상대로 배제한다

는 말을 한 일이 없음 출

or나는 반미를 위한 반미를 하지 않는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모든 나라를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J

x자신의 반미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의 .유희

or북쪽의 고려연방제와 나의 연방제 통일의 차이점은 북

쪽 방안이 단번에 2개 자치정부를 기초로한 연방제인데

반해 나의 방안은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것

이다.J

崙평양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합의한 9개항의 공동

성명 내용과 배치출

崙북측 방안의 전제조건을 고려할 때 문목사의 방안과

북의 방안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단번

에J9 r점차적으로J 등의 절차문제가 아님찰

or김일성을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한다.J

崙김일성은 조만식선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박헌

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종파분자로 몰

아 제거한 장본인이며 또한 계급을 위해 민족을 부인

하는 공산주의자임 출

or라실 인민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J

崙민중의 N표자라 자처하면서 북한권력 핵심만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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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만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
를

or합의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

벼운 마음으로 서명했다.J

x무책임성과 아울러 정치현실에 대해 백치임을 스 스 로

드러냄.

o공동성명에 민주화 원칙이 빠진 것과 관련) 처음에는 들

어갔다고 하다가 r7것은 내 심정으로 당연히 전제된 것

이었기 때문에 항목화 하지 않았다.j

x자기 주장의 반 없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

서에 동조한 것을 시인출

or이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난 것 자체가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로 생각한다.J

崙통일문제에 관한 국론분열을 성과로 착각

or평양공항에서 배포한 도착성명은 정경모씨가 미리초안

을 잡았어요. 그 초안을 놓고 내가 몇군데 손질을 했는

데 .-오랫동안J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어요 r존경하는J

이란 표현은 의례적인 것이고요4

濯책임회피성 횡설수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성

을 다시한번 확인聾

or북에서 김주석을 r존경하는 수령J이라고 부르고 김정일

을r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J라고 높여주는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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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했으나

참았읍니 다.J

崙북한체제 무비판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의식한 책임

회피성 발언출

c l학생소년궁전 연극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평펑쏟는 것은

그 만큼 통일교육을 시킨 때문이다.J

崙학생소년궁전은 학생들에게 l인l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곳임을 모르고 공산주의식 세뇌교육에 대한

무지를 표출 를

崙남쪽의 이념교육을 분단교육이라 하고 북한의 사상 교

육을 통일교육으로 왜곡

or나는 김일성이 주석으로 있는 동안 통일을 이룩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러나면 상당기간 과도기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r L

러는 동안에는 통일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찰

또한 김주석은 자신이 통일에 기여한 지도자로 물러나서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 다.J

崙김일성 생존에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적화통

일 시기론 동조 출

濯우리의 상식적 견해로는 오히려 김일성이 통일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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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or물른 6.25와 광주사태는 스케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

가 있으나 역사의 매듭을 풀려는 이 마당에 그런 것을

들춰낸다는 것은 매듭을 풀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요.J

x 6 .2 5 남침을 통일노력으로? 광주사태는 민주화 노력으

로 단순화시켜 같은 차원에서 보고있는 주관적 견해를

or북한에 가기전에 동경에 왔을 때 이원경주일대사를 만

나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편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잘못하면

방북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대로 가면서 편지를 부

쳤던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내가 정부의 사전양해 없이

갔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나의 그런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 다.J

x정부와 협의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성 시인를

cr북에 가보니... 그쪽은 완벽한 통제사회 으며t 아마도

북한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통

제된 국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북을 동질

화시켜 통일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란 것을 재확인했고

연방제 이외에 다른 통일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굳

혔던 것입니다.J

. 7 o -



崙체제와 이념이 완전히 다른 남북한을 통일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연방제와 같은

상부구조의 통일만을 역설. 이같은 통일방식은 정치

적 가공구조만의 통일로 남북의 주민들에게 생활면에

직접 향을 주는 분단극복 노력은 외면하는 것임를

이는 문씨의 민중통일 논리와 배치됨 출

or나는 흥분한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자신이 그처럼 팀정

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랄 정도 습니다 찰

소년궁에 갔을 때 어린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데도 나

는 눈물 한방울 안흘렸습니다. 민족문제가 너무 켰기 때

문에 나는 흥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J

崙평양도착 성명발표시? 김일성과의 대화 및 포옹시9 평

양 .북경 .동경에서의 기자회견 등에서 보여준 흥분

된 처신과는 정반대의 발언임 출

or나의 방북은 시적 투시력과 정치적 리얼리즘이 합쳐진

것이다.J

濯종교적 신념에서 오는 r계시에 의한 행동J을 현실정치

에 접목시킨 것처럼 표현하며 행동을 합리화 출

or상대를 믿기전에 나자신이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주석은 나와 얘기 하는 일곱시간

동안에 적어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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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느졌습니다.J

崙노회한 독재자 김일성에 대한 나이브한 감상주의자 문

씨의 주관적 인물평가 를

or김주석과 마주 앉은지 한시간만에 큰 합의를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정치회담과 동시에 모든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합의는 그동안 군사 .정치의 해결없이 아

무것도 안하겠다던 북의 주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 아닙

니까.j

濯김일성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 자신의 동조를 남북간의

합의로 착각출

or북한 체류시 김일성과 대화를 하느라고5 북한의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잘모르겠다,J

xf여기있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사랑한다J 등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에 대한 즉흥적인 찬양 발언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출

8. 歸國聲明(4.12)

or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귀엽게 뛰어

노 는 천진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r통일J이라는 말만 나

오면 눈이 번씩 빛나면서 애타는 얼굴로 저의 손을 부여

잡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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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읍니 다.J

崙북한 체류시 r민중들은 만나보지 못했다J r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J하는 앞의 말들과 스스로 모순되는 발언찰

9. 歸國 機上記者會見(4.13)

o"북경에서 부터의 일련의 회견을 통해 국민들로 부터 상

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崙근거없는 자기도취적 발언찰

o"반성은 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는다."

崙문씨는 자신의 방북이 본질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절

차에 있어서는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합리화. 목

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합리화 될 수 있다는 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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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최근 北韓의 宗敎實態와 政策

제6공화국 수립이후 국내 종교계의 대북종교활동이 활발

해지자 북한도 이에 편승?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를

지난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주요

종교활동은 불교계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으

로는 기독교l 천주교이다 출

먼저 불교계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해 음력 4월8일 석가

탄신일을 맞아 휴전이후 처음으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대법

회를 갖인바 있고 7월에는 金正日 지시에 의거 괄만대장경

을 우리말로 해석한 r해제본J을 출관했다고 선전한바 있

다.

친25책으로 된 활만대장경 해제본은 사회과학원 민족고

친연구소에서 수년간 걸쳐 완성시킨 것인데 이 해제본 편

찬시 네렸다는 金正日의 지시는 o 원본을 최대한 살릴것

騷 경전단위 내용을 개괄하여 서술하고 경전매권은 요약하

여 알기 쉽게 할 것 @ 해제시 주관적, 비판적 분석을 하

지 말 것 @ 사전류 목록류등 .불교관계 자료들은 정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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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소개 할 것 등6 다출

이처럼 불교계의 움직임과 불경해석은 모두가 金正日의

특별한 지시와.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활동에 대한 정책변화도 金正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營

금년들어 불교계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불교에는 4대 기념일로 손꼽는 음력

i2월8일 r세존 성도일J을 맞아 평양시에 위치한 용화사를

비롯? 전국 사찰에서 승려> 불교신도? 불교관계자들이 참

가하는 대대적인 기념법회가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성도일(成通日 )법회를 개

최하면서 설법을 통해 r북과 남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를 해소하기 위해 팀스퍼리트훈련중지J> [정치협상회의 성

사J등을 거론하고 있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 반대j? :련방

제 통일방안지지j등 정치선전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순

수한 불교행사라기 보다는 불교행사를 위장한 정치집회의

성격을 풍기고 있다 零

지난 l월2o일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r조국통일 기원법

회J를 갖었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전@불교의식인 三歸

依로부터 시작하여 불교예식과 설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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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도 조선불교도면맹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황

병태는 r팀스피리트 훈련중지J, r정치협상회의 지지Ji r고

려연방제 찬양j등 변함없는 정치선전을 벌린라있다 출

다음 기독교계의 움직임을 초면 지난해 lo월 평양시내에

약4백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건설했고 평.양을 비롯한 전지

역에 5백여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여기에서 예배플 보는 신

자만도 l만여명에 이른다고 선전하고 있다한다 출

북한의 천주교계 활동은 지금까지 존재조차 확인할수 없

을 정도로 미미했던 것인데 지난해 6월3o일 조선천주교도

연합회를 결성? 천주교활동을 본격화했고 lo월에는 평양에

천주교성당을 완공했다고 한다출

그외에도 북한은 로마교황청에 l명을 파견 신부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87년도에는 l명을 더 파견했다

고 하는데 앞으로 2~3년내에는 북한에 공인된 신부가 나

올 전망이 다출

최근에 이르러 북한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기독교협의회 (wcc)와 교황청에

서 북한지역선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 기독교

및 천주교에서 북한지역 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출

그러나 현재까지의 북한 종교계 움직임을 보면 기독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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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보다는 불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지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북한지역에는 문화재라는 명분

으 로 사찰이 유지되고 있고 불교정신과 문화가 타종교에

비해 뿌리깊게 박혀있는데다 호국불교의 정신은 체제수호

와 정권유지 이용에 용이하다는데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출

어찌되었건 간에 북한이 종교활동의 역을 확대하고 지

금까지 명목상 종교에서 실질적인 종교로 인정하려는 움직

임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이런 움직임이 보다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종교가 북한지역에 뿌리내려진다면 남북종교

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화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출

i948년에 제정된 북한의 구헌법에 의하면 r공민은 신앙

의 자유와 종교적 의식의 자유를 가진다J고 규정하여 신앙

의 자유를 허웅하고 있었으나 l972년도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신헌법 )에는 r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J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보다는 반종교 선

전의 자유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養

또한 북한의 형법 528조에는 r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

를 한자는 l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J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신부나 목사9 승려등 교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을 명시한 것이고 형법257조에는 r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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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j고 되어있는데 이는 종

교의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다 구

그 외에도 북한은 r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J라는

종교반대 논리를 단행본으로 발행t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반종교 논리를 집중적으로 선

전한바 있다출

이린 북한이 7o년대에 들어오고 부터는 북한내에 종교인

또 는 종교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선전하기 시작했고 외국

의 종교인을 초청하거나 국제 종교행사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종교활동을 벌리고 있다零

북한의 이와같은 변화는 당시 7.4공동성명 발표를 계기

로 남북간에 대화가 개시되고 국제적으로도 세계기독교협

의회(wcc)가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장벽을 허물기 시

작한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출

따라서 북한은 종교가 하나의 대외적선전도는로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존재를 강조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형법 및 노동당 규약등의 규범을 통해 주민들을 종교와 격

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출

북한에는 현재 조선기독교연맹 ? 조선불교도연맹 ) 조선천

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대표적인 종교단체이고 그와 지

난해 결성된 조선 천주교 신도연합회와 조선유교연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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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

조선기독교연맹은 l946년 ll월에 결성되어 수차례의 개

칭? 잠적과정을 거쳐오다 l974년 r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

원회J로 출현된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출

산하조직으로는 시 .도단위에 5o여개의 지방위원회가 조

직되어 있고 중앙위원회에는 조직부 .선교부 .경리부가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신도수는 l만여명9 교회 l개) 가

정교회 5백개이다출

조선 불교도연맹은 l945년 ll월에 결성) 수차례의 개칭
t

잠적을 거쳐 l972년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 출현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직으로는 평양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시 .도에 시 .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

해방당시 북한지역에는 4백여개의 사찰이 있었고 한반도

전역 3l개 대본산 가운데 북한지역에.는 9개의 대본산이 있

었으나 6.25 전쟁후 대부분 파괴되었다 拳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는 l946년 2월 창설) l 9 7 4

년에 재건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

조직은 중앙조직외에 시 .도별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거나 활동사항을 발표한적이 없

어 타종교에 비해 활동이 가장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출

북한의 종교단체는 종교행사를 주도하거나 신도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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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다지는 종교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r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J의 일개 산하단체로서의

역할에만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營

또한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중앙조직에 극소수 인원이 등

록되어 있고 산하조직은 명단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명분

상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

따라서 북한의 경우 종교단체들은 신도수를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교직자의 명단도 제대로 작성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종교의식에 필요한 성경이나 불

경? 경전 등의 보급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내외통신 627S, 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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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北韓最高人民會議 豫 .決算案分析

1. 槪要

o北韓은 4月 7日 만수대 議事堂에서 金日成 參淸리에 最

高人民會議 第8期5次會議를 開佳, 單一議案으로 상정

된「'88年度 決壽과 '89年度 理寡案 J 審議에 着手하 음 출

o政務院 財政部長 윤기정의 祿算案 報告內容은 금년 初

金日成 新年辭와는 달리 지난해 經濟建設 實績나열에 비

중을 두었으며 ) r'89年度 豫算은 內部源崙을 動員5 自體

豫算收入으로 財政출出을 확고히 擔保하는 自主的인 經

濟建設豫算이며> 人民生活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 수 있

도록 편성된 人民的 豫算J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임 雌

o '88年産 決算商譯은 凌入 3l9意 58o萬원 (148fg 3,991萬刻 )

讓出 316ft, 6,090萬원 (147ft, 2,600萬s)으로 2ft 4,490萬원

(1ft 1,391禹s)의 黑字를 나타내었으나? 當初 禮算案에

서의 歲出規漠와 비교하면 99. 4%의 부진한 실적을 보 음 출

o '89年陵 漆出入 豫壽規摸? 335ft 5,070萬원 (l56憶 498誇s)

으로 '88年度 豫寡額(決算墓準) 보다 讓入面에서 5.2%>

漆出面에서 6% 權加된 수준으로 編成되었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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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歲出 項目別 構成比 역시 전년도 豫算案과 類似하며, 軍

事費 比重은 전년보다 o.l% 減少한 l2.l없로 발표하고

있어서 豫算上의 軍事費는 4Of-t 5,963萬원 (18fg 8,820萬$)

에불과하며 상당한 금액이 他豫葬 項目에 隱蔽되어 있는

출으로 判斷됨

崙北韓의 實質軍事費는 適常 豫葬總額의 3o話수준으로 評

價됨.

2. 豫決算內譯

가. '88年度 決葬

區 分 l 金 額 tj成피%) j 前출比增加率 %)

3l9陰 58o萬ll
漆 A

(148ft 3.99J 萬c \

316fg 6.090萬
차1

漆 出 100 | 5.2
(147(g 2.600萬$)

x 212fg 7,226萬원
를j /\民經濟費 .U67.2 | 6.5

(98f3: 9,047萬$)

x 6o應 l52萬원
t이 社會출化費 ?819.0 | 5.5

(27fg 9,140萬s)

x 38[g 6,263萬원
淸. 軍 事 費 12.2 | U -2.7

(170S 9,657萬$)

崇 5fg 2.450萬원
譯. 管 理 費 .x i.6 x l6.2

(2tg 4.395萬s)

註)x표시는 諒析된 數値임 .

北韓원指의 對美漆壽은 1S: 2.15원 速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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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9年度 豫算

區 分 . 金 s@ |m m \ m m w

335bf, 5,070萬원
歲 入

(l5리출 498출료)

335fg 5,070萬윈
漆 出 100 | 6.0

(l56憶 498誇s)

x 225tS 6,986誇원
를. 人民灌濟費 U67. 3 | 6.1

(104 I ; 9,761萬$)

x 63fif. 3,760誇원
미 社會文化費 U 18.9 | 5.6

(29 bg 4,772萬s)

x 40ft. 5,963諒원
淸. 軍 事 費 12.1 | .U 5.1

(18tg 8,820萬s)

識 5tt. 8,360萬원
lil t g t x ll.3

(2fg, 7,144萬s)

註):漆표시는 燎析된 數値임 출

北韓원誇의 對美換率은 淸 :2.l5원 漆用

3. '88年度 主要建設賓績 및 '89年度 經濟施策 方向

가. '88年度 實績 .

o지난해에는 3次7個年計劃 遂行에 決定的 意義를 갖는 전

력> 금속? 화학공업기지 건설에 주력하 음

o 전력부문은 l2o萬KvA의 발전능력을 새로 造成-泰川 1

號 및 2號 發電所 操業5 3.l7 發電所 3段階工事完工, 위

원發電所5 順l[j 火力發電所 建設 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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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글속공업부문은 주로 제철 .제강시설 확장에 주력

-金策製識t 黃海製識 擴張工事 推違 및 8請 製綱所 操業

o 기계공업부문은 자동차 및공작기계 생산능력 확장에 주력

.勝利自動車 綜틀工場 확장공사 및 照Jll조作機流 확장

을 위한 기본건설공사 추진

. 加工中心盤, 數値調整工作機諒 등 l?3oo種以上의 燎機

維開發

o 化 學 및 建材工業部門은 시멘트 .화학섬유 . 비죠공장

건설에 주력하고 일부확장공사 완공

. 상원시벤트工場 建設, 順Jll비날른, 사리원 카리理料工

場 建設 推進

. 淸津化學纖綠t 新義州化學零.'.粒t 海州製狀? 南興靑年化

榮工場 擴張工事 등 完工

o 수송부문은 혜산-만포사이 靑年鐵道(北部철길 ) 開通 t

平 f .開域間 고속도로 賂盤工事 完工? 평양국제비행장

건설 추진

o 기타 평양시가지 건설공사 성과적 추진

.l3l個 對象의 건설 완공T 일부 마감단계

나. '89年度 經濟施策 方向

o 금년은 경공업의 발전과 주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위해

경공업부문 투자를 전년비 l3 %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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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日成 新年辭에서 금년을 輕工業의 해로 設定

c그러나 실제로 역점을 둔 事業分野는 기계공업부문으로

기본건설 투자액을 전년비 l6% 증가 계획

.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에 투자 집중 계획

o 주요건설대상은 원) 남강) 熙川) 泰川 5號, 금야강發

電所 등 建設을 계속9 淸津火力擴張工事 및 東平漆火力發

電所 建設 착수) 金策製識 2段 확장공사 계속 추진i平壞

. 開城間 고속도로와 平壤國際飛行場 建設을 完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출

4. 綜合評價

c '88年度 決算內容을 분석한 결과 예산증가을이 ?87年度

宣績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生産不振으로 인한 財政

難은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評價됨 출

-'87年度 前年比 세입증가을은 6.3%, 세출증가율은 5.

9%이었으나, .88를은 각각 5.l없와 5.2%로 鈍化

o '88年 經濟實績 報告內容은 基本建設以外에 生産實績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바> 이는 원자재와 노동력을 기본

건설에 집중 投入함으로써 生産活動이 상대적으로 沈滯

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출

o '89年度 豫算編成은 豫算增加率이나 支出構成이 前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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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하나 機械工業部州과 輕工業部門에 基本建設

投資額을 대폭 樓大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임 출

.전자자동화 및 공작기계부문 투자는 前年比 l6% 경공

업부문의 役資는 前年比 l3% 增加를 計劃

o 今年도 북한경제시책은 새로운 건설사업의 착수보다는 7

月 開怪豫定인 世界靑年學生祝典과 관련하여 推進中인

建設事業의 마무리와 住民 消費品을 비롯한 산업별 생산

활동浮場에 주력할 것으로 展望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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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85년후 北韓의 主要軍事動向 및

戰力强化實態

北韓은 최근 對南平和攻勢를 파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면에서 北 .蘇간 해군합동훈련을 실시하는등 군사력증

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출

금년 2월 4일 모스크바방송보도에 의하면 소련 해군 부

총사령관 아나통리 구즈민중장은 이 방송기자와의 회견에

서 北 .蘇가 진행하고 있는 合同海軍訓練과 관련5 r서로

국경을 접하는 소련과 조선인민은 좋은 이웃으로서 상호주

의원칙의 우호조약으로 맺어져 있다. 소 .조 양국 군함들

은 86년과 88년에 원산항과 불라디보스톡항을 호상 공식

친선방문했다. 소련해군은 인민조선해군과 함께 군사연습

을 위한 일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침략자들이 상륙하는 경

우에 그것을 격퇴하는 행동을 연마하고 있다. 이런 행사는

소 .조 두나라 근해에서 l주여 정를의 짧은 기간에 친행되

며 협소한 전술적 성격과 순전히 방위적 성격을 띠고 있

다. 이런 연습은 l년에 한번 이상은 하지 않으며 아주 제

한된 무력이 참가한다. 즉 소련 군함은 5~7척 밖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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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데 이것은 연습에 참가하는 조선 해군력의 2 o ~

25%에 해당한다J고 밝혔다. 구즈민중장의 이같은 발언이

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 해군활동의 증가와 관련한 서방측

보도를 일축하고 오히려 태평양지역 소련해군력의 감축을

강변함과 동시에 韓 .美 팀스피리트 훈련과 美 . 日합동군

사훈련의 r방대한 규모J와 그 r공격적 성격J을 내세워 자

신들의 평화애호적 노력과 조치들을 부각시키기 위한데 목

적을 둔 것이기도 하나 소련이 北韓과의 출同海上軍事訓練

事實을 최초로 공식인정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

우기 소련의 對北 군사원조증가와 함께 북한 군사훈련이

크게 증강되는 추세와 관련해 볼 때 이같은 발언은 韓 聲

美, 美 . 日간의 군사적 협조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北 출

蘇간 군사적 연계및 要料k 군사원조의 폭을 확대 내지 균형

을 취하겠다는 소련의 의도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

측도 불러일으키고 있다출

北 .蘇간 해군합동훈련사실은 이미 86년lo월 2o일 헤이

스美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에 이어 88년3월28일 제레미아

美태평양함대사령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바 있으나

소련군당국이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

한과 소련은 오했동안 양국 국경지대에서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해 왔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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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에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동

향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소련의 최신예 군사장비의 業인k지

원확대와 북한자체의 의도에 따라 북한 군사력이 크게 증

강되어 온 점이라 하겠다 출

북한당국의 공식발표는 그들의 군사력이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는 서방측의 분석과 상치된다. 예컨대 북

한당국은 군사비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

되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5 최근 수년간의 통계를 보

면 86년 예산대비 i4%, 87U. 13.2%, 88\I 12.2%의 하향

추세에 있다. 또한 병력수에 있어서도 86년 9월 l5만명의

사회주의건설현장 투입에 이어 87년7월의 인민군최고사령

부보도에 의해 lo만의 일방적 감축이 단행된 것으로 주장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서방측의 평가및 보도에 의

하면 北 .蘇관계 개선이래 북한의 군사력이 質 .量的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방성이 88년4월29

일 議會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r소련군사력 88년J은 84년

북 .소관계가 현격히 개선된 이래 85년부터 미그-23기 4 6

대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S A - 3 G O A 지대공 미사일 3개

대대를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북한의 産型 s A - 2

가이드라인 지대공미사일 수십대를 현대화할 수 있는 장비

가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 .소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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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의 특징을 합동해군훈련실시? 상징적 寄港과 항공

기의 교류) 정보수집의 협력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경제

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장비의 개선과 조직개편

및 전진배치) 소련과의 海 .空軍기동훈련강화 등 전투력

개선과 軍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

나아가 세계적인 군사전문지 RMILITARY BALANCEJ에

의하면 북한병력의 증가세가 확연히 드러나 북한당국의 발

표를 무색케하고 있다. U - 85 -8 6 fM I L I T A R Y B A

L A N C E J의 평가에서 북한의 정규군 수가 8o만명을 훨씬

넘어섰고T 전시동원능력은 5oo만에 달했는바? 이후 정규군

수와 전시동원능력은 계속 增加된 것으로 나타난다 출

北韓의 군사적 찰强現況을 가장 포괄적 .종합적으로 분

석한 것은 88년l월29일 한국 국방부가 최초로 작성, 발표

한 r88년도 국방백서J라 할 수 있다출

이r국방책서」는 北韓이 8o년대들어 請存의 대남전략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 정치평화적 .사상적 .조직적 .외부적 출

군사적 대남공세인 r5大集中包圍攻勢J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핵심은 군사적 공세로서 결정

적 시기에 대비? 평양-원산이남에 총 l46개사단 및 여단

중 2/3정도를 전진배치하여 병력과 장비의 재배치없이 즉

각 공격가능하게 되었고i 6개 기동군단? 항공기5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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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투요원 9만6천명 등 기습적인 전격전 수행능력을 확

보했으며 전쟁물자는 4~6개월분을 비축했다고 분석했다 零

이 백서는 북한이 88년에 소련으로부터 최신예 미그-29t

l2대를 제공받아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제고시켰는데 87년

도에도 근접지원기 s U - 2 5 10U, S A - 5 지대공미사일을

역시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덧붙 다. 병력규모는 정

규군 87만명> 예비전력 56o만을 확보t 유사시 동원병력이

647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출

軍別編成을 보면t 地上軍은 l5개 군단급과 포병 및 기계

화사령부로 편성되어 있고 각도별로 9개 사령부를 두고 있

고y 사단급으로는 58개 보병 사단 .여단과 23개 기계화보

병여단) l3개 전차사단 .여단5 22개 특수부대여단y 3o개

포병사단 .여단 등 총 l46개 사단 .여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 특히 기계화 및 전차부대의 대폭적 증강은 속도전을 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출

海軍은 東 .西海 함대사령부로 나뉘어 東海에 8개 전대 J

西海에 5개 전대가 배치되어 있으며t 힘정은 索海의 38o

척5 西海의 25o척? 그리고 잠수함 및 잠수정 25척에 이른

다.

空軍은 3개 전단사령부와 l개 항공사단으로 구성되어 있

고 민용 항공국도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l천여대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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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7백4o대, 폭격기 8o대 등)가운데 4o%를 전방배치하

고 있다고 밝혔다 출

이밖에 북한은 6o년대초반부터 화생방 무기의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 오늘날 수포 .신경 .질식 .혈핵 .체류

성 유독가스를 대량생산 .배출하고5 콜레라 .페스트 .炭

疲菌 .유행성출혈균을 배양 .생산해 생산실험단계까지 마

쳤으며, 화생방 연구소 3개소i 생산시설 8개소, 저장시설

6개소가 있으며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 .운용하고 있

다.

이로써 미육군이 사용하는 전투지수로 볼 때 88년말 .현

재 한국군은 북한에 비해 재래식전력이 65%수준이고 주한

미군까지 포함하면 7o%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군사력수치를 비교하면? 총병력은 65만명 : 8 7

만명? 전차 ..장갑차 3천5o대 :5천4백6o대t 전투함 l백7o척

대 :4백lo척 t 전술기 4백8o대 :8백2o대로 북한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零

r국방백서J가 발표된 후 금년 2월9일 국방부발표에서 정규

군이 l백만에 육박하고, 인민경비대까지 포함하면 l백만명

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병력의 재평가가 이루어졌고5 또

한 금년 l월말 일본의 산케이 (産經)신문에 의하면 소련이

아프카니스탄 철군으로 생겨난 군비의 잉여분 특히 공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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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북한측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군 .防空力이 더

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출

요컨대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

련으로부터 최신예 軍備가 제공되는 등 소련과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8o년대에 들어와 군현대화계

획이 괄목할만한 진척을 이루어 정규군의 현저한 증가 등

전시동원력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정규군의 현대화 및 기계

화부대의 질적개선과 아울러 공군력 및 방공체제가 상당히

보강된 점이라 하겠다 출

(내외통신 633-2. , '8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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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南北對話機構의 性格과 機能

.r祖平統J r祖國戰線J 등의 實體 . .

北韓은 최근 r祖平統J 등 위장평화기구들을 앞새운 對南

모략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출

팀스피리트89훈련을 빌미삼아 이미 합의된바 있는 南

北국회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놓은바 있는 북한

은 그들의 선전선동매체들을 동원 對南책임전가선전을 연

일 펼치는 한편으로 r祖平統J(조국평화통일위원회 )) 祖國戰

線(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과 對南흑색선전기구인 r民民戰J

(한국민족민주전선 )을 통한 각종 對南선동메시지들을 보내

고 있다.

이들 북한의 對南위장평화 기구들은 모두 노동당의 前衛

단체들로서 그동안 南北韓간의 긴장과 대립이 격화될 때마

다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특히 올들어서는 전례없이 다양한

對南선동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 대화창구로서의 전

면에도 나서고 있다를

최근들어서 북한의 r祖平統J은 2월 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막후접촉과 관련한 내외신 보도를 부인하는 r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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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J을 발표했고 2월 7일에는 정례적인 r書記局 보도J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및 5共非理 진상규명과 관련한 對南

선동메 시지를 발표했다 출

이와함께 2월 l5일에는 한국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편지를 보내 r범민족대회준비를 위한 실무접촉J을 제의9

기존의 당국간 남북대화채널들을 희석시키는 한편으로 연

초에는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訪北을 r祖平統J 위원

장 請理명의로 초청하는등 對南접촉창구역할을 구사하기

도 했다.

또한 r祖國戰綠J은 2월 27일 r書記國 白書J라는 것을 발

표하고 盧泰愚대통령의 취임 l년실적을 왜곡선전하며 정

부 .국민간의 離間을 획책하는 對南선동文句들을 늘어놓

았으며 r한국민족민주전선J에서는 r구국의 소리J 방송을

이용5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촉

발시키려는 유언비어유포와 폭력선동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 다.

북한에는 이같은 對南사업을 위한 前衛단체들 외에도

r在北平和統一촉진협 의회J와 r조선평화옹호전국위 원회J가

있으나 r在北평통촉진회J는 주요 구성인물들이었던 拉北인

사들이 사망하거나 거의 無氣力한 노령인물들이어서 그 존

재가 有名無賞化해진 상태에 있다. r평화전국위원회J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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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물들이 知名度가 낮고 주요 활동방향이 세계평화문

제와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對南선전선동기구로는 적합치

않아 별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營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가장 有用하게 對南사업기구로 활

용되고 있는 것은 r祖平統J을 비롯? r祖國戰線J과 r民民

戰J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구들은 다같이 노동당의 對南혁

명전략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된 前衛단

체들이다 출

이들 기구들이 동원하고 있는 선전선동형식은 성명, 백

서 비망록l 담화? 서기국 보도, 고발장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내용면에서도 때에 따라 평화공세를 담아

메시지를 발표하는가 하면 폭력혁명을 충동질하는등 시시

각각으로 변색되는 두개의 얼굴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특히 올들어 남북한관계 현안이 빈번하게 대두되

고 한국내의 정치t 경제> 사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데 편승T 이들 對南선전선동기구들을 적극 앞세워 각종 對

南선동메시지들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에 이들 기구의 實

體와 함께 주요 활동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본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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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祖平統J

북한은 r祖平統J이 i96i년 5월 i3일 金日成의 발기에 의

해 조직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한국에서는 l96o년 4.l9의 결과로서 제2공화국이 출

범하게 되었고 같은 해 8월 l5일 북한은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對南평화공세를 강화한 시기 다 출

한국의 4.l9의거에 의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무원칙한

감상적 통일논의가 만연되었으며 일부 학생들 속에서는

r가자 ! 북으로) 오라 !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J 등의

구호를 내거는 등 환상적 통일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營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북한이 명목상의 조국통일

실천기구로서 r祖平統J을 조직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조

직된 r祖國戰綠J과 r祖平統J은 임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으나 성격과 구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출

r祖平統J의 조직구성이 북한.의 주장처럼 정당 및 사회단

체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r조국전선J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문공작기구로서 그 임무

와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r祖平統J은 통일문제의 창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당에서 장악하기 마련이며 현재

黨정치국원겸 비서인 許漆이 r위원장J직을 맡고 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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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의 성격을 요약하면 노동당의 통일노선을 직접

대행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l984년 l월에 3자회담

을 제안한 것을 비롯? 주로 駐韓美軍철수와 反정부 .反美

투쟁선동5 남한에서 r애국애족적 민주역량J을 표방하는 각

계각층과의 통일전선사업 .전개? 북한의 통일노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획득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출

북한은 최근들어 r祖平統J을 앞세운 對南제의 외에도 對

南선전선동을 다양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선동형식에 있어서는 주로 정례적인 r서기국 보도J를

포함해 성명5 백서l 비망록, 고발장t 공개질문장을 내놓는

가 하면 때로는 기자회견형식 모임을 열어 한국내의 정세

방향에 향을 미치기 위한 선동메시지들을 양산해내고 있

다.

지난해의 경우 남북연석회의5 팀스퍼리트훈련> 서울올림

픽과 관련한 r祖平統J의 對南선전선동키 비중있게 다루어

졌으며 올들어와서도 남북정치협상회의 및 광주민주화운

동 및 5共비리와 관련한 한국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對

南선동공세에 초점을 맞춘 선전선동메시지를 여러차례 발

표한바 있다 출

r祖平統J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는 對南선동메시지들은

한결같이 겉으로 r민족화합과 단결J? r민족문제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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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화노력J 등 그럴듯한 평화적文句들을 담고 있으면서

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赤化통일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南

韓內의 혁명적 분위기조성을 겨냥한 선동문구들로 채워지

기 일주이 다출

r祖國戰線J

북한의 정치사전 (77년판)에 언급된 r祖國戰線J은 r남반

부의 反帝애국역량을 단합시치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국전선단체J라고 정의하고

있다y

i949년 6월 28일 r北朝鮮民主主義戰線J(47년 7월)과 r南

朝鮮民主主義戰線J(46년 2월 결성)을 통합해서 결성된 것이

r祖國戰線J이다. 이 기구는 결성당시부터 통일사업은 r남

조선인민 자신이 해야한다J고 주장하는 가운데 美軍과 u N

한국위원단의 철수를 주장하는 등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

구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직된 r祖國戰綠J에는 노동당을

비롯t 사회민주당? 청우당 등 3개정당과 社勞靑? 직맹) 농

근맹 등 사회단체 5 그리고 조선기독교도연맹 < 조선불교도

연맹 등 2o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출

이처럼 여러 당과 단체가 가입된 형식으로 조직된 것은

노동당의 독재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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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는 것처럼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를

r祖國戰線J은 해방직후 立法기관의 선거를 위해 南北韓

의 총선거 실시와 南北韓의 정당.사회단체대표로서 선거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는 등으로 南韓의 共産化에 앞

장싫다. l979년 l월 23일에는 全民族大會를 개최하자고 제

의하면서 이 회의에 南北정당 .사회단체 이외에도 각계각

층의 애국적 인사와 해외동포의 조직과 개별적 인사도 참

가시킬 것을 주장하는 등 비현실적인 제의를 한 바 있다출

이어 8l년 8월 6일에는 r祖國戰線J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南tk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

는 r민족통일촉진대회J의 소집을 주장했다. 이러한 r祖國

戰線J의 제의들에서 드러난 특징은 南北대화를 위해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南韓이나 해외의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누구에게나 아무때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표방한 점이다출 를

그러나 당시 그 배경에는 한국측이 제의한 l.l2南北韓당

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6.5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의 직

접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이를 정면거부함과 동시에 南韓내

에 통일전선구축을 통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려

는 기도가 담긴 것이었다 출

이후 북한이 r祖國戰線J단체를 앞세워 남북대화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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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행적들은 대부분 실질적 성과를 외면한채 대내

외적 선전효과를 거두어 보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고 r L

때마다 이 기구의 虛名無實한 정체가 백일하에 폭로되자

최근들어서는 r祖國戰線J을 앞세운 對南제의나 평화공세를

삼가하는 경향을 며고 있다聾

그리고 r祖國戰線J이 가장 대표적인 단체이긴 하나 표면

상 북한의 모든 정치집단이 망라된 협의체라는 성격때문에

이 기구를 직접적인 대남비난선전기구로 내세울 경우 통일

전선기구로서의 이용가치가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

r民民戰J

r民民戰J은 종래의 통일혁명당을 개칭한 對商흑색선전기

구로서 과거에도 그했듯이 현재에도 그 실체가 韓國內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출

그럼에도 북한은 시시때때로 r麗民戰J을 앞세워 각종 對

南폭력혁명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이 기구의

선전방송인 r구국의소리J 방송을 이용, 끊임없이 온갖 허위

와 날조된 메시지들로 점철된 對南모략선전방송을 일삼고

있다.

r民民戰J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통혁당은 당초 지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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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노동당연락부에서 봉교육을 받고 남파된 李文奎

를 수뇌로 하는 간첩단이 일망타진됨으로서 이들을 중심으

로한 북한의 지하당구축기도가 좌절되었는데 이 조직이 가

칭 통일혁명당조직이라고 불리워졌다 출

그후 l968년 8월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r린울에서 남

한내 지하당인 통혁당이 재현되었다J고 허위보도하고 소위

통혁당중앙위 명의로 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하는 등의 위장

선전쇼를 벌이기도 했다출

그동안 북한은 .한국내에 통혁당조직이 실재한 것처럼 가

장하기 위해 갖가지 조작극을 연출해 왔는데 그 예로 북한

의 黨大會나 金日成생일행사등 주요 행사때마다 소위 통혁

당대표라는 자를 등장시켜 한국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체제

를 찬양케 하는 등의 어설픈 연극까지 빈번히 벌 다 출

이와 같은 허위조작극을 해외로까지 확대했는데 l975년

4월 l8일 통혁당재일한국인 연대위원회라는 명칭뿐인 위장

딘체를 내걸고 기관지인 r민족통일신문J까지 발행하면서

각종 국제집회에까지 통혁당대표라는 가면을 쓴 자들을 참

석시키는 비행을 드러냈다 零

북한은 l985년 7월 27일 통혁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 회의에서 통혁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통혁당방송도 r구국의소리 방송J으로 이름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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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다. 이 회의에서 명칭변경과 관련한 선언문을 포함해

강령과 규약도 새로이 제정공표했으며 2백5o여개에 달하는

당중앙위 명의의 對南선동구호를 발표했다 구

r선언문J에서는 당면강령이란 것을 제시했는데 그에 의

하면 r민주정치실현J5 r자립적 민족경제발전J) r자주적 평

화통일실현J 등등으로 북한이 표리가 다른 의미로 즐겨사

용하는 r민주 .민족 .자주J 등의 용어로 포장된 항목들을

나열했다 養

이 선언문에서는 이른바 r혁명J 등의 과격한 용어를 가

급적 피한 특징을 보 으나 그들이 표방한 r민족J은 사실

상 反美를5 r민주J는 反정부투쟁을? 그리고 r자주Ji r자

립J 등은 金日成주체사상을 基際로 하는 미화분식된 문구

들이었다雌

(내외통신 6292,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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燎平接 F M방송의 正體

韓國칭 소년충대 상 심리핀펴 -

北綠은 글년 l원 l일부터 r平境 FM방송J이란것을 신설

해 운 하고 있다 準

이 FM방송은 주파수 92.53.1- 105. 2 M H로 平日에는 每日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먹 5시까지 하루 8시간을? 공휴일은

아침 6시부터 다음발새벽 5시까지 종일 방송을 하고 있는

데 출력 2o피로 平境과 開城에서 각각 송출하는 것으로 밝

. 혀졌다 출

平疾 F狀방송이 지난 l될 l일 개국되어 25일까지 방송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채방송시간편성면에서 음악방송

위주의 편성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소설낭독 등 文藝物프

로도 편성하고 있다출

방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방송 편성비율이

전체방송시간의 9o%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음악프로

가존데 r수령님 은덕일세J . r수령님따라 천만리 료을따라

친만리J .r金正日淸J . r 웅의 그나이 열여됐이었네J . r간

석지에 새겨나는 청춘의 마음J .r혁명의 주인은 우리인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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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金父子우상화 및 혁명가극음악이 37%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순수음악프로의 경우 베토벤의 바이올린협주곡 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4 수.모짜르트교향곡 .클라이슬

러의 바이올린독주 .요한스트라우스의 관현악 등 세계古

典名曲방송이 4l%가량을i 기타 세계古典歌劇음악 .민요 譽

시가극 등이 l2%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

고리고 음악프로방송이외의 시간대에는 주로 소설낭

독 .기행시극 .풍자극 .방송시극 등 文藝物프로를 편성

방송하고 있는데 전체방송시간대의 lo%정도이다 출

특히 이들 文藝物프로방송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북한

의 체제찬양과 함께 對南비방성내용을 노골적으로 방송하

고 있는 사실이다 찰

주요 文藝物프로내용을 보면 우선 金父子에 대한 충성심

고취의 r아침해J란 소설낭독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對

南비방성프로들로서 편성되여 있다. r별빛어린 섬마을J이

란 紀行誇劇은 韓國정부의 학생운동탄압을 비방하는 내용

으 로 구성돼 있고 r각하의 속심J이란 풍자극은 韓國정부의

施策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있다출

또한 r햇빛을 따라J라는 放進詩副은 이산가족의 재회를

둘러싼 韓國정부의 非인도성을 부각시키며 北韓체제의 우

월성을 홍보하는 형식을 출하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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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對南비방성 프로의 방송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r햇빛을 따라J프로에서 r남조선특무관들이 연희를 납치하

려는 순간 이들이 접근한다. 특무관들은 몸을 피하고 연희

와 연희어머니만 남는다. 서울로 날 끌초갈려고 싫어요 안

가요J . 이때 예술단선생 (연희고모)이 끼어든다. r여보세

요 어머니란 자식들이 우리여성들에게 준 귀중한 칭호예

요 . 어머니란 말을 잘못한것 같군요. 무섭군요 서울이란

제 낳은 자식을 이렇게 팔다리를 묶어 입까지 틀어막아 끌

고가는 곳인가요」(연희고모) .r경고한다 딸이 평양예술단

과 침쓸리지 말게하라 ! 다시 경고한다. 상자속에 들어가

서울여행하고 싶나J 등등 제3국에서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것을 소재로 北에서온 한 여인을 등장시켜 北韓체제의 우

월성을 선전하면서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통해서 韓國정부

를 非인도적이고 부도덕한것으로 부각시키는 줄거리로 구

성되어 있다출

또한 이 방송은 韓國社會의 갈등문제를 다루면서 청년학

생들의 反체제 .反政府의식을 고취하도록하는 프로도 방

송하고 있는데 연속방송극 r횃불을 찾아서J 란프로는 日帝

下 日本경찰과 광주주민들의 反日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

다.

이프로의 줄거리는 조선학생 (주주고보)과 일본학생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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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간의 한 야구시합을 계기로 일본심판의 편파적 심판

으로 야기된 日本경찰과 광주고보 .광주주민의 투쟁상을

업고 있어 오늘날의 광주문제를 청취자들이 연상하도록 하

고 있다.

뿐만아니라 토막극형식을 빌은 r흑막속의 청와대비화J란

프로는 한국정부에 대한 모략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프 로

의 줄거리는 부패한 지방관리와 권위적인 청와대경호원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前全大統領의 사리사욕비난과 現大

統領과 美國이 합작으로 北侵준비를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

를 퍼트림으로써 청취자들의 反체제 .反政府의식을 고취

하고 있다출

이같은 對南비방성프로는 北韓이 年初 平壤 FM방송을

처음 내보낼때 멘트에서 r시대의 숨결을 선율에 7담아 아름

답고 고상한 음악의 세계를 펼쳐지게될 우리平壞FM방송

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생활의 길동무로 될것입니다J

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순수한 음악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실 對南심리전차원에서 이방송을 운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北韓內 일반가정의 FM수신기보

급이 全無한 실정임을 비추어볼때 平壤 FM방송은 北韓住

民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보다는 FM음악방송을 즐겨듣는

韓國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며 순수음악방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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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간간히 北韓체제찬양음악과 對南

비방성프로를 끼워 北韓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하고 한국내

에서의 反체제 .反정부투쟁을 고무 .충동하는 기법을 발

휘하고 있다고 보겠다 출

이같은 사실은 北韓이 지난 i월 2o일 이방송에서 r조국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기위해 반미구국과 조국통일을 위

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올해를 더욱 및나게 장식할 뜨거운

일념으로 불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J란 멘트를 붙

인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찰

한편 北韓의 라디오방송도 여타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사상선전의 무기로서 r인민대중을 警의 유일사상으로 무장

시키고 혁명위업q 실천에로 조직동원J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對南방송의 경우 체제우월성 선전과 對南비방

및 반미 .반정부투쟁선동으로 일관되고 있다 출

북한에서 對南방송을 관장하는 부서는 조선중앙방송위

원회산하 대남 방송위원회 .대남국이 방송을 주관하고 있

지만 이 기구는 방송실무만을 담당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정책이나 내용은 黨중앙위가 결정하며 黨대남사업담당부

서가 그 시행을 관장하고 있다출

현재 北韓에는 4개의 라디오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對內用인 조선중앙방송5 對南 .對外用의 平壞방송?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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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南흑색방송인 r구국의 소리방송J 이 있다. r구국의 소리

방송J은 통혁당목소리방송을 85년 8월 改名한것으로서 開

城에 본부를 두고 海州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출

(내외통신 625:3:,'8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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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北韓 .蘇聯間의 經濟協力寶態

. 蘇 t 시베리아 共同개발 및 기간산업 적극지원 -

최근 北韓과 소련間의 經濟協力관계는 시베리아共同개

발에 따른 출作추진등 다각적인 교류증진과 함께 소련의

北韓而 산업시설건설 지원이 확데되고 있다 를

최근 소련관 r모스크바방송J이 보도한 北韓 .소련間

r經協J관계를 종합해보면 北韓과 소련프리모리에지역간의

출作기업소 설립 등으로 경제헙력이 일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地質 .水産業 .農業 .기계 .경공

업 .차량생산 . 철도운수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교류가 이

루어지고 있다 를

뿐만아니라 최근들어서는 北韓의 제3차 7개년경제계획추

진과 관련한 산업시설 건설에 따른 소련지원이 적극화되는

등 北韓 .소련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월 9일 모스크바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 太平洋해

양학연구소와 北韓과학원산하 索海연구소 해양지질학자들

이 공동으로 北韓동해안 근해에 대한 해저탐사활동을 몇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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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걸쳐 실시한 결과? 대규모 인회암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이를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다고 전했

다.

또한 北韓 .소련간애는 어로부문에서의 협력을 일층 강

화하기 위해서 水産業合營기업소설립이 추진중에 있고, 農

業부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北韓근로자들이 프리모리

지역에 있는 r고르샤릅스키 소포호즈J(국 농장)에 진출 )

오이등의 야채를 재배하고 있는데 소련측은 이 농업개발에

따른 농토와 농기계 .비료 등을, 北韓은 노동력을 제공하

는 협력방식인 것으로 밝혔다 를

이 방송은 北韓측이 이같은 노동력제공의 및가로 농업생

산물수입의 4 o % 가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최

근 北韓 .소련간에는 貨物차량생산부문에서도 상호협력교

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를로 전하고 있는데 지난 1

월 l8일 모스크바방송은 소련측이 元山의 6월 4일 차량생

산공장과의 차량공동생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

히고 현재 이 공장에서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지원협력으로

주문無軌車가 제작중에 있다고 전했다 톨

이 방송은 이러한 北韓 .소련간의 차량공동생산은 소련

측이 선적화물 및 짐함수송에 필요한 無軌車의 수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형편에서 北韓측도 無軌車주문생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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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재건확장? 그리고 생산증대에 따른 시설확대의 이

해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출

소련관 모스크바방송은 기계 .경공업 .철도운수부문

에서의 경제교류도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조종공작기계들

을 생산하는 이와노프 .희천 국제연합체가 이와노프공작

기제작 생산연합체와 희천공작기 공장간인 설립키로 협정

을 조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후라이스반을 생산하는 희

천 .고리끼 합 기업소도 창설< 공장건물이 희천에 건설되

고 北韓기술자들이 소련기업들에서 실습중인 것으로 전했

다.

경공업부문에서도 협력교류가 일층 강화돼 지난해 l년동

안 소련의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제품화하여 납입하는 北

韓공장의 숫자가 l백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를

특히 퍼복생산의 경우 매달 제봉제품 5백만점이 소련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했다 출

철도운수부문에서도 北韓 .소련간의 늘어나는 화물량증

대로 인해 핫싼 .두만강철도가 화물통과 능력확장이 추진

중에 있으며 소련측이 北韓으로부터의 강판을 지원받는 대

신 소련은 北韓의 羅津 .淸津間 철도부설에 필요한 레일과

北部철도에 사용할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

- 1 1 2 -



최근 이같은 北韓.소련간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에도 불

구5 이에 따른 雙方간의 문제점도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스크바방송은 88년도 경제협력성과를

보도한가운데 r객관적 곤란을 핑게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보다더정확하게 이행했더라면 성과는 훨씬 더 켰

을 것J이라고 지적하고5 공동생산에 따른 o제품의 麗향상

o北韓근로자들의 기술향상 o제품의 납입기일 준수 o 원

료공급 문제 등으로 협력생산체제에 차질을 빛고있음을 시

사했다.

한편 北韓.소련간에는 최근 소련측의 北韓산업시설건

설에 따른. 對北韓경제 .기술적지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지난 l월 25일 모스크바방송은 北韓에 대한

l9개 지원건설대상가운데 하나인 平南安州 방직공장건설 (io

만추규모)설계도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 咸興모방직공장의

일부 직포기도 소련제 최신설비로 교체되고 D다고 밝했

다.

소련의 l2차 5개년계획기간(86-90)중 對北경제지원 i9개

대상가운데 주요시설의 건설진척상황을 보면 索平壞火電

이 오는 9l년까지 l단계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월 lo일 착공됐다 營

이 東平壞火電은 약 2o만kw 규모로서 올해안으로 o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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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와 발전기제작 .기초굴착공사 o철도인입선 및 철도

부설작업 등을 완료하고? 오는 9o년 6월까지 2백 lo톤규모

의 보일러 2대설치를 비롯i 옥외변전소 고열 정수관 .運炭

계통 및 재처리장 .굴뚝 등과 기타 후생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또한 北韓최대의 磁識광산인 茂山광산

확장공사도 그 생산규모(現 5백만톤생산)를 단기적으로 l천

만톤? 장기적으로는 l천5백만톤으로 높인다는 계획아래 소

련의 지원으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다 출

현재 박토운반벨트콘베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4?5호

박토운반벨트콘베어 5호선계통건설과 지하諒광산건설이

지난해말 완료된제 이어 최근 lf2,3호 박토운반벨트콘베어

2단계流공사가 완료됐다 燎

또한 金策제철소의 강철생산능력 (現 l5o만튼 )을 24o만톤

으 로 높이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소련의 지원하에 2단계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해末까지 6o여개대상건설

중 34개 대상이 완공됐으며 금년 들어서도 4호 燒結爐를

비롯i 3호加熱爐의 보일러 .2號산소압축기 .폐열감압장 聲

원형농축장 등 6개대상이 추가로 완공됐다 출

이 金策제철소는 지난 7l~83년까지 소련의 기술 .설비

지원아래 강철 l백만톤 .열간압연 85만톤 .냉간압연4o만톤

등 金策제철 l단계확장공사가 추진된 바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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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北韓 .소련간에 다각적이고도 실질적인 경

제협력교류추세는 우선 시베리아공동개발추진에 따른 合

作 등 새로운 경제협력형태의 생산토대를 구축) 이를 바탕

으로해 지역경제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準

덧붙여 소련의 美料b지원대상에 대한 협력강화는 소련이

北韓의 제3차 7개년경제계획추진의 후원을 통해 그들의 對

北韓 정치 .경제적 향력강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 韓國과 소련간의 경제교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北韓 .소련간의 경제협력체재不變올 과시함으로써

北韓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출

(내외통신 6293-, '89.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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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最近 南北韓 交流 및.r當局間會談J에

對한 國外反應

周漆國들은 최근 정주 현대명예회장의 訪北에 따른

r金剛山 共同開發合意J 등 일련의 南北關係 급진전 動向을

예의 注目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주변국들은 남북한

간 r政治 .軍事間題 를 論議하는 r當局間 豫備會談J이 아

직까지 별다른 合意點을 찾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잇달아 北韓側으로부터 일방적인 國會會談 인기조치 通報

가 있자 당초 北側의 開放動機 및 그 眞意與否에 觀測의

출점을 두고 여러 가지 評價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출

美國 및 西方 일부여른은 이러한 남북한관계 진전양상에

대해 r急進的 交流무드의 處構性J을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帳漆的 입장을 보이는 한편) 急達한 對話나 交流의 推進은

오히려 窮地에 면는 金日成 政權의 難局行開 術策에 이용

될 뿐이며) 韓國內 일부 감정적인 학생 .재야세력 등 급진

統一論출들이 北韓主張(T/s中止t 美軍撤收 등)에 同調함으

로써 反美 意識을 가속화시켜 韓國內 與論分裂이 高潮될

憂憲가 있다고 보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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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中國系 言論은5 최근의 南北 交流무드를

rt韓의 開放決心J으로 評價하는가 하면T 때맞춰 蘇聯 타

스通信은 前例없이 소련의 極東 .시베리아 地域의 南北韓

共同開發 참가를 呼訴하고 있으며i 우리의 r南北韓 交流

協力에 관한 特別法J에 대해서는 中 .蘇 모두 그 制定背景

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南北交流 熱氣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듯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準

이러한 各國의 反應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美國을 위시한 西方側 주요반응을 보면 美國務省은

지난 2月 3日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r南北韓 金剛山 共同

開發은5 실현이 된다면 南北關係에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

다n라고 처음 언명한데 이어 2月 9日에는 "南韓은 모든 형

태의 對話를 연기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論議가 건설적

인 것으로 입증되기를 희망한다. 雙方間의 直接對話가 韓

半島의 緊張緩和와 평화통일 지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北

韓의 議會會談 연기결정은 유감스럽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北韓은 參觀人을 보내 직접 이 訓練을 보도록 초청받을 것

이다J라고 전망하고 있다 출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l989年 2月 9日字의 보도를 통

해 r南北韓間의 金剛山 開發合意는 한반도 분단이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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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 사건이지만, 아직 北側의 성실성에는 의문의 여지

가 남아 있다. 北韓은 南北韓間의 접촉과 통상거래를 韓國

內部의 統一燕氣를 불러 일으키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

한 열기를 美軍의 조기 철수쪽으로 몰아가려는 政治的 속

셈을 갖고 있다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J

이어 뉴욕타임즈 또한 2月 9日자의 보도를 통해 r北韓이

南北對諸에 임하는 입장을 왜 갑자기 바꾸었는지 또 얼마

동안 會談에 임하지 않을지는 불투명하다. 3月 2日會談속

개 .전망도 역시 불확실하다 출

서울 驗在 美國外交官들은 북한측이 T/s 문제를 反美感

情 촉진제로 이용하려 하지 않나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

다. 지난 수주동안 北韓 내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外

交官 .企業人 .學者들은 북한이 對話推進 국면에서 갑자

기 뒤로 물러설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서로

상반되는 성명들이 北韓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로 미루어 보

아 對南關係 改善問題에 대해 北韓內部 세력간의 의견대립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J

r僚術家들의 견해로는t 北韓이 對南政策에 유연한 자세

를 취하도록 中 .蘇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北側은 南

北韓間 새 접촉의 출점을 비공식 經濟交流에 맞추고 있다零

이는 經濟 生活化를 위한 外鐘調達과 世界靑年學生祝典 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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催 費用을 조달하기 위한 필요때문으로 보인다J라고 긍정

적인 평가를 보이면서도 南北韓 關係改善에 대해 적지않은

의아심을 갖고 논평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同一字 로

스엔젤레스 타임지는 r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板門店會談을

취재하러온 平壞驗在 한 東歐圈記者가 北韓의 명백한 전략

을 한국내 反美感情을 부추겨 韓 .美間 軍事盟綱 관계의

이완을 시도하는데 있다고 사적으로 시인했다는 점이다j라

고 보도하고 있다 출

한편 AFp통신은 지난 2月 i9日字 보도에서 r分析家들

은 北韓이 3月 2日의 會談에 동의한 것은 韓 .美合同 軍事

鍊習問題를 거론하는 또하나의 기회를 얻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J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r인디팬던트J지 역시 지

난 2月 9日字의 보도를 통해 r팀스피리트를 이유로 회담을

거부한 것은 韓國內 학생 및 反體制者들에게 반미감정을

증대시킬 것이며? 韓國 制度圈內에 이 軍事訓經의 縮小를

미국측에 요청할 것인가의 괴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미군철수를 촉진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미심장하게도 美國側은 아직

팀스피리트의 시작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l 이는 韓國 國

防部의 요청에 딱른 것임이 분명하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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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팀스피리트를 둘러싼 설전으로 현재의 데땅트가

깨어질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지난해 가을에도 올림픽

을 공동 주최하겠다는 北側초張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거

행되고 北側은 不參했으나 對話는 계속 되었다. 팀스피리

트는 예정대로 실시되고l 다소 縮小될지도 모르나 데땅트

가 완전히 끝장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雙方은 對話

를 계속하라는 壓力(南은 國內麗力, 北은 中.蘇麗力)을 다

같이 받고 있는 것이다i차고 평가하고 있다찰

그리고 r월스트리트 저널J지는 2月 i6日字의 보도를 통

해 r및구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北韓訪問으로 韓國의 3|f

北 접촉요구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그때부터 理內與論

들은 對t諒p解무드에 찬물을 끼얼기 시작했고 모든 화해

제스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일부

知識人들은 盧泰愚 大統領이 자신의 인기전술로 統一에 대

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外交政策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政府는 이달중 새로운

統一方案을 발표하여 민간레벨의 對北讓觸에 분명한 지침

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韓國人들은 우호적이고 적

대적인 서로 상반된 對北 宣博에 混亂을 느끼고 있다출

최근 사태는 순조롭지 못하다. 지난주 南北總理會談 豫

備會談이 결렬되었고? 北韓은 國會連席會談 準備모임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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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고5 이산가족 상호방문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韓國이 아무리 신축성있게 행동

하여도 세계에서 최장기 집권하고 있는 獨裁者가 統治하는

北韓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統一은 不可能하다고 말

한다J 고 평가하고 있다출

뉴스위로지 또한 2月 2o日字의 보도를 통해 r韓 .美의

회의른자들이 보는 시각은 최근 北韓의 和解政策은 남한사

람들의 기대를 잔뜩 들뜨게 했다는 驗韓美軍問題를 이용해

서 韓國 政府와 국민들 사이를 벌려 놓으려는 술책에 지나
및

지 않는다는 것이다. 盧大統領으로서는 실망이 되겠지만

이제 南北關係에 당장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J고 보고 있다출

이어 日本의 유력일간지인 r아사히 신문J은 2月 9日字의

보도를 통해 r第i次 南北 首腦經豫備會談은 北韓側의 韓 출

美 軍事鍊習中止 요구로 상구한 의견이 엇갈린 채로 끝났

다. 여하튼 南北雙方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軍事對決의 解

消를 지향하는 회담을 열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 다J고

보고 있다 출

한편 中國의 r대공보J는 2月 3日字의 보도를 통해 r鄭會

長이 北韓을 방문하고 금강산 공동개발과 南北間 經濟交流

와 협력에 합의를 본것은 北韓이 장래의 태도를 바꿔 對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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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放을 하겠다는 決定을 나타낸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증

거이며) 앞으로 南北間에 經濟交流와 協力이 개시될 것임

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출

北韓이 88年 ll月 改革精인 延亨默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비롯? r告營事業部J를 신설하여 蒙喜正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世界 經濟指導者 大會에

참석토록 한 것은 물른, 對南 전문가인 金仲麟을 黨中央書

記로 임명한 것등으로 미루어 볼 때 平壤側은 중대한 변화

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다...J라고 평가하

고 있다. 2月 9日字 관 r북경방송J 또한 r北韓國會 代表

團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第8次 會談은 팀스피리트-89

출同軍事 鍊習이 끝날때까지 미루었다가 다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읍니다...J로) 또한 이보다 3日후인 2月 l2

日에는 r어제 南朝鮮 內間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의 조선 北

側 訪問을 허락한데 대한 의안을 채택했읍니다. 이것은

l945年이후 南朝鮮에서 채택된 북남 왕래를 합법화한데 대

한 첫번째 의안인 것입니다...J로 事實報道에 치우치고 있

다.

蘇聯 또한 2月 3日字의 관 r모스크바 방송J을 통해

r관찰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주 의 방문에 뒤이어 다른

商工人들이 人民朝鮮 訪問을 초래할 수 있는 바5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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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南經濟 協調에 밑받침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 남에 대한 北의 政策에서 기초로 된 변동이 이미 생겼

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平壞이 발의한 신축

성은 장차 朝鮮 南北間의 관계에서 큰 의의가 있읍니다...J

라고 보도하고 있다 출

이어 2月 7日에는 q 月 8日의 核門店會談이 성과있게 되

는 경우에는 南北高位 指導者 찰봉의 필요한 조건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相互不侵犯에 대한 宣言採

擇5 戰爭協定을 강화조약으로 交替할 것l 民主主義的 聯都

共和國의 테두리안에서의 분열과 같은 그러한 問題들이 토

의에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南朝鮮 民族統- 李洪九長

官은 이것이 平壤과의 會談에서 l차적 중요성을 가진 문제

일 것이라고 지적했읍니다J로 보도하 다 零

그리고 익일 2月 8日에는 r軍事鍊習이 시작됨으로써 올

해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금요일로 예정된 北南 國

會間 會議組織에 관한 第8次 準備會談을 일방적으로 연기

했읍니다. 관찰자들은 총리상봉도 그리될 것이라고 지적하

고 있읍니 다 찰

南朝鮮 代表團長인 國土統一院의 宋漢漆 次官은 군사연

습 중지요구에 대해 이것은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듯

이 강조했읍니다. 3月 2日로 합의된 準備會議가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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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읍니까 ? 지난 해에 있은 國會間 會談過程에 期鮮의

北과南는그들의 共同諒場을 목격할 수있다는 것을뚜렷

이증명했읍니다. 이를 위해 다만對話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l라고 南北韓間 對話의 진행을 상당히 기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2月9日게라시모프 蘇帶外務省 代辯人은 r지금 중

요한 것은北南間 對話의 길에새로운 障碍를 조성하지 않

는것이며l 接觸을 계속하기 위한분위기를 유지토록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J라고 언명하 으며T 2B ll日字 모 스 크

바방송은 r南朝鮮 사람들이 불원간 合法的으로 朝鮮民主

主義의 人民共和國을 訪問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
4 . 이는南刻鮮政淸에 의해서 승인된 法案에 예견되어 있

플니다. 그法案에 따라서 北朝鮮이 지금부터는 적대국가

로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刻鮮民主主義의 人民共和國과

의상업이 조선국내 문제로 간주될 것이며) 北朝鮮 商品들

이輸入關稅로부터 면제될 것입니다. 法案은 다음주에 國

會에제출될 것입니다...J로 韓國內 南北韓 特別法과 관련

한 동향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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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알아둡시 다

. 北轄의 冠婚喪祭

.平壤市街地

. 大同江에 論客船運航 宣傳

. "를력설 "을 &休日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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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北韓의 冠婚喪祭

가. 結婚

o戀愛結婚과 中媒結婚이 倂行되고 있으나 平壤 등 都市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애결혼이 많음출

.中媒結婚은 처음 만날때 부터 상대방의 成分등을 됫조

사한 다음에 만나므로 파탄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함準

o평양 처녀는 시골로 시집가는 것을 回避하고 있으며5 시

골 처녀는 대개 군관5 炭鑛 勞動者한.테 시집을 가는데

軍官 및 평양사람과의 結婚을 熱望함 출

o保衛部? 당일운? 安全員 등은 자신이 選擇한 女子가 成

燎不良者일 경우 職場에 支障이 있으므로 職場을 포기하

든가 여자를 抛棄해야 하는데 대부분 結婚을 포기하고

있음.

o大學에서 미팅같은 것은 일체없으며 자신의 능력껏 異性

을 사귀어야 함출

o婚需감 준비는 신랑측은 新婦에게 줄 화장품) 옷감을 準

備하고5 新婦側은 신랑에게 줄 양복지) 내의류9 이불 등

을 準備하는데 勞動者層 新婦는 혼수준비가 어려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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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을 구입, 新婚재으로 사용하는 事例가 허다 함출

o結婚式은 新婦집에서 진행후t 신랑집으로 옮겨가 본격적

으 로 達行하는데 대부분 r벼락 잔치J를 하고 賀客들은 3

~5원 정도의 祝儀金을 내며 통상 국수를 대접함 를

崙벼락잔치 :結婚費用을 眞擔할 수 없어 l過日 以商에

조출히 치루어 내는 결혼잔치

o新婚夫婦는 金日成 銅像 앞에서 忠誠의 誓約을 하며 紀

念壽眞도 攝影함 출

나. 離婚

o男女 告意下에 離婚을 하게되며) 男子가 離婚을 원할 경

우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女子가 원할 경우에는 대

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政策的으로 가급적 離婚

을 制限하려는데 따른 것이며 離婚手續은 該當地域 裁判

所에서 하되 離婚晴 男女 兩側이 5o원씩을 裁判所에 기

탁케 하고 있음 營

다. 還 .進甲

o違甲은 만 6o歲? 進甲은 만 7o歲에 지내고.) 친척.이

웃 .직장동료 등을 招請5 음식(떡 .국수) 등을 待讓하는

데 통상 2oo원 정도의 費用이 소요되며 2~3년전부터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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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해야 함출

라. 葬禮

o死亡時 보통 3日壽을 지내며 直系 尊卑屬의 경우에 한하

여 死亡通知書(訃告)나 電報를 받으면 휴가와 流行證明

書가 發給되고 친 . 인척들은 3~lo원정도의 부의금을 傳

進함.

o六都市에서의 葬地는 주로 共同墓地에 埋藏하나 共同墓

地가 없는 地方에서는 편리한 장소에 임의로 매장하며 l

년 탈상(일명 :를제사)이 통례이나 3년 經喪을 하기도

함.

o墓地는 그 차지하는 面積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農土 등

土地利用面積이 줄어들게 되어 埋藏制를 止場하고 고葬

을 하도록 하는 金日成의 敎示(時期未誇)가 있었다 함準

o 同 敎示에 따라 平壞市 三石區域에 火葬場을 新設하던중

老人들의 r두번 즉을 순 없다i는 漂强한 反對에 부및혀

建設中이던 此葬터를 없애버렸다 함. 그후로는 다시 埋

藏制로 還元되었으며 現在까지 火葬은 하지 않는다 함출

(魚成 日 疇違)

- l 2 9 -



價平壤市街地

가. 平壤市(i8個 區域 4郡)

o평양시를 南에서 北을 向해 볼때(漢江이 서울시를 강남 譽

강북으로 가르듯이 ) 大同江이 平壞市를 東西로 가르며 흐

르 고 있음.

o平壤市의 다리는 上流쪽에서 下流쪽 順으로보면 東西로

연결하는 玉流橋) 大同橋, 羊角다리 , 大同江鐵橋와 大同

江의 南北을 連結시키는 忠誠의 다리가 있음출

崙평양시 面積 :2,800knr (서울 :627knr)

나. 平壤市內

o平壞市 北端에서 南端에 이르는 평양거리를 槪括的으로

살펴보면 장산거리5 개선문거리) 모란봉거리 만수대거

리? 서성거리) 붉은거리? 천리마거리9 승리거리9 역전거

리 등이 있음(이상 大同濫 北端부터 普通江 南端까지 )

o最近 몇년간 普通江의 西쪽에 位置한 萬京臺區域을 集中

開發하고 있는 바) 안골 體育村과 광복거리 (도로폭 l o o m

誇示)i 청춘거리 등이 新設되고 있음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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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안골 體育村 등의 建設은 올해 7月 平壞에서 開催 豫定

인 第l3次 世界靑年學生祝典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안골

體育村에는 안골스타디움(9個競技籍)과 觀光호텔 등이

建設 내지 준공되었음 출

o大同進을 中心으로 南쪽 方向에는 문수거리t 대학거리 )

동대원거리l 탑제거리5 새살림거리 등이 있음 零

다. 平壤市의 有名建設物

o平壤高麗호텔 :해방산 거리에 위치(45層)

o平壤競旋門 :모란봉거리와 칠성문거리 및.개선문거리

의 合致點에 위치(높이 6om)

o萬壽臺議事堂 :만수대거 리 북측

o 玉 流 諒 :大同江邊(옥류교북측)

o人民大學習堂 :서문거 리와 남산거 리사이

x3천만권의 藏書能力과시

o 平 壞 驛 :역전거리 (평양고려호텔 남쪽방향)

o 平 壤 百 鷺 店 :고려호텔 남쪽

o 平 壤 大 副 場 :버드나무거 리

o萬壽臺藝術副場 :서문거리(인민문화궁전 동쪽)

o 平 壤 産 院 :동대원거리와 대학거리i 탑제거리의 合

致點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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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蒼 光 院 :서성거리

濯沐浴 및 7I<流場

o 를 光 山派 誇 :천리마거리

o普適江區域에 lo5층 호델 新築中 ('87. 8 착공)

라. 平壤地下鐵 寶態

o 地下識 賂線名

.千里馬線('73. 9 개통)

.革新綠('78. 9 개통)

崙총연장 35km

o 地下鐵 驛名

-千里馬線 :봉화) 승리i 통일5 개선< 전우, 붉은별역

- 革 新 線 :광복? 건국T 황금벌, 건설? 혁신? 전우t 전

승? 삼흥5 광명) 낙원역

o 地 下 鐵 運行 및 料金

-運行時間 :출 .퇴근시엔 3分간격으로 운행

기타시엔 6~7분간격으로 운행

.車輪數 :l回 運行에 3輪정도

- 料 金 :lo전(成人 )

崙勤勞출 한달 勞賃 :약 6o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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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地下鐵路線 現況>

路線名 區 間 . 區間距離 . 驛 數

l號綠 서울역一청량리 | 7.8km 9個驛

2號線 시청~강남-시청 | 54.2km | 46個驛1

3號線 구파발~양재 1 26. 2km | 23個譯

4號線 상계동~사당동 28. 3km | 24個驛

116. 5km 1 102個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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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大同襤에 旅客船 運航 童傳

<發表內審>

o平壞海運事業所는 3月 l日 짐배(賃物船)를 運航시킨데

이어 3月 2l日에는 첫 여객선을 띄됐음 출

o 이 流客船은 金日成廣場 앞에서 주체사상탑 사이로, 평

천부두에서 두루섬 사이로 注復하며 東平壞에서 中區域
t

평천구역에서 낙랑구역사이를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과 여행을 보장함 養

(4U&, '89. 3.26)

<評價>

o北韓은 '86. 6 서해갑문 건설로 大同江河a에서 平壞까

지 l?ooo 톤급 船舶運航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榮光

號) 平壞 l호 등 遊覽船을 平壞.南浦間에 運航시키고

있음.

o이번 平壞市 大同派의 여객선운항은 平壞市에는 지하철

이외에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데다 大同襤의 橋梁不

足으로 東 .西 平壞間의 交通不便이 深化되자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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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하는 한편 大同江의 觀光을 위해 취해진 措置로 보여짐 출

o 앞으로 北韓은 大同派을 利用? 남포-덕천? 남포.사리

원간의 여객선 운항도 실행할 것으로 보여짐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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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음력설J을 公休日로 지정

.지난해 料夕명절도 피내 -

민족고유의 명절을 배격해 온 북한이 지난해 秋夕에 이

어4o여년만에 처음으로 음력설을 公休日로 지정하고 全주

민들에게 음력설의 유래와 쇠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관

심을 끌었다 출

북한은 지난 2월 6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r설J(음력설 )을

맞아 平壞방송 등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r논설J .r문

답J .r방문기J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음력설의 유래와 쇠는

방법?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음력설을 쇠는모습등을상세

하게 보도했다 를

북한은 l95o년대 이후 음력설을 양력설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음력편을 국가명절에서 제외시켜 왔다. 따라서 북

한주민들은 그들사회극 통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음력설을 잊고 살아랐는데 북한이 이와 같이음력설을 전

통명절로 칭하며 對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것으로서 북한사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臺짐c

반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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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이번에 북한이 음력설을 부활시킨 시점이 한국에

서음력설을 양력설과 비교하여r舊正J또는 r민속의 날J 등

으 로 부르며 다소등한시 했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그 명칭

을본래의 이름인 r설J로 환원하고 전통명절로서 대대적으

로 기념한 것과소련의 우즈베크공화국에 거주하는 韓人동

포들이 5o여년만에 처음으로 음력설을 합법적으로 쉬게 된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출

북한은 음력설을 전통명절로 부활시키면서 이에대한주

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새삼스럽게 음력설의 유래

와 쇠는 방법 등을 각종 선전매체에 장황하게 소개했다 출

예컨데 지난2월 5일 r중앙방송J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부교수인 손희창과의 r문답J 프로를 통해음

력설이 三國時代때부터 전해내려온 민족고유의 전통명절

이라고 그유래를 밝히며 설음식.세배풍습 .설맞이 민속

놀이 등 조상전래의 미풍양속들을 설명했다 구

그리고 북한은 음력설을 새로이 부활시킨데 따른 주민들

의 궁금증을 희석시키는 한편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력설 부활에 대한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즉북한은

2월6일平壞방송 논설을 통해 r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

기위해서는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것은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계승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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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J고 언급, 그동안 음력설을 양력설로 대신해랐던 사실

을 합리화시키면서 오늘날 북한에서는 金日成 .金正日父

子의 r현명한 도J에 의해 민족문화가 일데 전성기를 맞

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추석 .음력설과 같은 민족의 전

통적인 명절날들을 휴식일로 정하고 r온갖 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J고 주장했다 출

또한 북한은 r해방전에는 가난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설

날이나 추석날을 제대로 쇨 수 없어 오히려 슬픔을 더해주

는 날이었다J(2.6 平料 r논설J)고 언급함으로써 지난 4o여

년동안 북한에서 음력설을 민속명절로 기리지 않았던 이유

가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오늘날 북한주

민들이 음력설과 추석 .단오 등 민족고유의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것은 r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黨의 은덕J

때문이 라고 강변했다 차

그리고 북한 선진기관들은 실로 4o여년만에 부활된 음력

설을 즐기는 주민를의 과세분위기를 방문기 형식으로 상세

히 보도했다. 예컨대 2월 6일 북한의 r중앙 방송J은 平壞

市 용성구역에 위치한 화성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이곳 주민

들의 느낌과 설맞이 민속놀이 광경을 전했다 출

이 방송은. 한 노인과의 인터류를 통해 음력설을 즐기는

북한주민들의 r감격J을 전했는데 이 노인은 r즐겁게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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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쇠노라니까 눈물결던 지난날이 되살아난다J고 지난날

을 회상하면서 r내가 지금 가슴아픈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金正日 동지의 배려만 받을 따름이지 그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J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음력설을

부활시킨 북한당국의 r의도J가 무엇인지를 짐작케했다출 ; l

리고 이 방송은 윷놀이 광경을 보도하면서 r음력설을 맞으

면서 녁동살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9작업반의 김

정숙동무가 녁동살이를 미리 끝냈고5 lo작업반의 정실동무

가 3동을 따라 앞서고 있다.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는 동

무가 ll반하고 경기를 하게 된다J고 언급> 민속놀이 조차

도 사회주의노력경쟁 방식의 작업반별 대항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나타냈다 출

그러나 북한선전매체들은 주민들의 설맞이 광경을 전하

면서 r설J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미풍양속인 조상을 숭배

하고 윗어른께 세배하는 등의 모습을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앞에서 언급한 바 처럼 金日成 .金正日父子의 r은덕과

배려J만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에서 음력설을 국가명절로

지정한 것이 r설J의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의

아심을 갖게 한다를

더우기 북한은 그동안 이른바 r사회주의 명절J이란 미명

하에 종래의 민족고유의 전통명절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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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필요한 상징적인 날을 새로이 국가명절로 제정하여

이를 휴무일 .축제일로 삼아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음력설의 부활이 민족전통명절의 본래 모습으로의 부활이

라고 믿기는 어렵다 養

다만 북한이 .지난해 秋夕에 이어 올해 음력설을 국가명

절로 부활시킴으로써 그동안 완전히 도외시했던 민족고유

의 명절인. 대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9 그리고 한

국과 소련의 韓人사회에서 음력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

서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는 민족간의 異質化현상을 타

개할 수 있는 한.방편으로 북한에서 음력설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출

북한은 그동안 r사회주의 명절J이라는 이름 아래 설날

(1.1), 金正日생일(2.16), 金日成생일(4.15), 정권창립일(9.

9)? 黨창건일(10.10)을 5대명절로 하여 이날만을 휴무일 聲

축제일로 지정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이 명절들을 명실상

부한 축제일로 기념하기 위해 l년에 5차례씩 배급하는 J L

기와 과자 등을 이날들을 기해 나누어주는 등의 對주민 환

심책을 써왔다聲

따라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를석을 국가명절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음력설을 새로이 公休日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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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절은 사회주의 5대명절과 음력설 .秋夕 등 모두 7일

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노동절(5.l 메이데이 )을

公休日로 지정하고 있다출

(내외통신 627-3-, '8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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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統一敎靑專門委員

市.道協議會 動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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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統一敎育專門委員 慶南協議會 J는지난 3월i일오랜숙원이

었던 협의회 사무실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문

화예술회관 4층에 개설하여 각종 협의회 업무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주소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0-16

경남 문화 예술회관 4층 (전화 :0591-55-0020)

통일 교육 전문위원 경남협의회 회장 강계주

r市; 道協議會 動靜欄 개설 안내J

이번호부터 "통일교육인誌 발간시에 각 시.도 헙의회 동정및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欄을 개설하 습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聲

-제출요령 -

#내용 :시 .도협의회 動靜i 활동사항 등 譽

. 매수 :2oo자원고지 3매 정도

. 제출처 :통일연수원 관리과

(서울시 중구 장출동2가 산 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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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資料 - -

統-敎育 ('89 -2)

l989年. 5 月 日 印削

l989年 5 月 日 業行

統 硏 修 院

(電話 236-1749, 234-4103)

印 刷 和 盛 交 化 社

(電話 278-3421,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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